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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 글의 저자인 맨스키(Sarah Manski)는 정치경제학자, 윤리학자,

세계적인 테크놀로지스트이자 조지메이슨 대학교 교수이다. 맨스키는 또한

<VERSES.io>와 씨바나 재단(Civana Foundation)의 고문이며, P2P재단과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 센터의 연구자이고, 미국 국립과학재단

의 SBIR 프로그램의 전문 검토위원이다. 그녀는 지난 25년 동안 활동가, 노

동조직가, 저널리스트, 연구자 및 ‘비즈니스/글로벌 어페어즈’ 교수로서 노

동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크립토 커먼즈의 확대를 위해 일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스트들이 2021년 8월 28일부

터 9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시골 호텔에서 <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Crypto Commons Gathering 2021, CCG21)을 개최

하고 여기서 크립토 커먼즈의 확대를 위한 테크놀로지 설계 및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 글은 저자가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행사의 개최

취지와 크립토 커먼즈의 확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몇몇 참석자들의 아이디어 및 그들

의 활동을 소개하는 일종의 기행일기이다.

저자는 암호화가 본격적으로 미국인의 삶속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고 도처에 만연

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진단한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주류로 끌어들이는 새로

운 응용프로그램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운 과정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백 개의 미국은행의 지

점들이 곧 기존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보유하며 팔 수 있을 것이므로 변

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

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전지구적인 움직임을 응용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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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이다.

분산원장들

열린 혁신 생태계들

사회적 기업들

플랫폼 협동조합들

탈중심화된 데이터 관리 인프라들

지역 혁신가들과 P2P 네트워크들

마켓스페이스와 지방 연구소들

바이오핵랩들(bio-hacklabs)
커먼즈 기반의 글로벌 정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큰 경제와

새로운 가치 시스템들

생산•관계•소유권의 대안적인 형태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창발적인 커뮤니

티들이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실험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인 추출•착취•시장경쟁

및 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새롭고 다른 논리�공통의 선, 글로벌 커먼즈에

기반을 둔 공유, 탈중심화 및 협력�를 실험하고 있다.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의 장소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시

골 호텔이다. 이곳에 모인, 스스로를 크립토커머너들(CryptoCommoners)이라 부르

는 테크놀로지스트들의 임무는 크립토 커먼즈(Crypto Commons)의 확대를 위해 일

하는 실무자들과 교수들을 모아서 전지구적인 운동을 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이다.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은 탐구적인 활동과 학문적인 연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상호적으로 유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글의 저자인 맨스키를 포함해서 대

략 30여 명의 남녀 테크놀로지스트들이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에 참석했다.

맨스키는 이 글에서 5명의 테크놀로지스트들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바우엔스의 기

조발제(“Commoning as a mode of production”)의 내용을 전해준다.

맨스키 자신의 연구는 인류에게 미치는 테크놀로지의 영향력과 결부되어 새로이 등

장하는 윤리적 문제들 그리고 가치•소유•생산•공평함•노동과정•사회적 역동성

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가진 커먼즈 기반 경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방법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맨스키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기회주의적

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경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

는가?” 그리고 “새롭고 지속가능한 커먼즈 기반 경제를 창출하는데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조쉬(Josh, ‘블록체인 사회주의자’로도 알려져 있다)는 블랙체인 세계의 커먼즈 운동

부문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주간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브레드체인 프



로젝트>(BreadChain Project)에서 일한다. <브레드체인>은 탈중심화된 협력기획

들을 위한 공동의 소유권 분야에서 자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이 열린 회의장소와 숙소를 제공한 펠릭스(Felix)는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의 주요 조직자이다.

스콧 모리스(Scott Morris, ‘토큰 제디’라고도 알려져 있다)는 <QOIN> 재단의 공동

설립자로 지역화폐 분야에서 협력적인 토큰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또한 뱅코르 백서(Bancor whitepaper)의 공인되지 않은 저자이다. 뱅코르는 스마트

토큰이라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확립하기 위한 첫 기획이었다. 스마트

계약은 디지털 자산을 운영하는 한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기존의 토큰이 준비금으로

유지되는 것을 요구한다. 스마트 계약에 교환 가능한 토큰을 준비금으로 보유함으로

써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아무 때나 스마트 토큰을 매입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

자감(Michael Zargham)은 <블록싸이언스>(BlockScience)�복잡계를 전문으로 다

루는 엔지니어링, R&D 및 분석회사이다�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 테크놀로지의 힘을 활용하는 모델링 프레임워크와 강력한 시뮬레이션 도구인 소

프트웨어  ‘복잡적응역동계  컴퓨터지원설계’(Complex  Adaptive  Dynamics
Computer-Aided Design, cadCAD)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또한 그는 <메타거버넌스

프로젝트>(Metagovernance Project)에서 일하고 있다. ‘복잡적응역동계 컴퓨터지

원설계’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인지하면서도 시스템 디자인을 단순하고 통찰력 있는

어떤 것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자감의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자

치는 자연권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자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의 아

키텍처에 의해 가능해지거나 제한되며, 같은 아키텍처는 사용자들이 생성하는 별개

의 기관들의 상호작용을 제어한다. 메타거버넌스가 이 자치의 두 가지 관련 역할들—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관을 창출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기/제약하기, 개별 기

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치하기—을 의미한다.

에멧(Jeff Emmett)은 <오그먼티드 본딩 커브즈>(Augmented Bonding Curves)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블록싸이언스>에서 자감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관련 일을 하며

<더 커먼즈 스택>(The Commons Stack) 소속 핵심 조직자이다. ‘오그먼티드 본딩

커브’는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지속적인 조직체들을 위한 새로운 펀딩 모델을 창출할

경우, 내재 가치를 가진 암호화된 토큰을 보유한 초기 사용자들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다. ‘오그먼티드 본딩 커브’에는 자금 풀(funding pool), 토큰 잠금/수령권 메커니즘

및 시스템간 피드백 회로가 포함되어 있다.

<더 커먼즈 스택>의 임무는 오픈소스 도서관, 상호운영적인 웹3 부품들을 만들어냄

으로써 인센티브 일치, 지속적인 자금지원,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재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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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커먼즈 기반 미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더 커먼즈 스택>은 효과적인 새

로운 도구들을 지역사회에 맡기게 될 것인데 이 도구들 때문에 지역사회는 공유자금

을 늘리고 분배할 수 있으며 투명한 결정을 하고 커먼즈 지원사업의 진행사항을 추

적•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자립 커먼즈’(Minimum Viable Commons)를
창출할 구성요소로서 다음 네 가지를 구축했다.

‘오그먼티드 본딩 커브’가 지속가능한 자금을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기베스 댑’(Giveth Dapp)은 제안과 에스크로 서버스를 제공한다.

연속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과정인 ‘확신 투표’(Conviction Voting)((확신

투표는 특정 시점에서 구성원 전체의 다수결로 어떤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일정 기간 축적하여 가

장 선호도가 큰 제안을 확인하는 결정방식이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을 자신이 선호하는 제안에 걸며, 이런 식으로 각 제안에 걸린 토큰

의 양과 이 토큰들이 걸려있는 시간의 양을 토대로 제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도가 계산된다.)) 플랫폼

커먼즈 분석 대시보드 (이것은 cadCAD로 움직인다)

바우엔스는 커먼즈의 내부 경제와 외부 세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작동할 무언가

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왔는데 바로 ‘오그먼티드 본딩 커브’가 이 역할을 한다.

바우엔스는 <커먼즈 트랜지션>(Commons Transition, 커먼즈 사회로 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 플랫폼)의 연구 책임자이자 헬프리히(Silke Helfrich)와 볼리

어(David Bollier)와 함께 <커먼즈 전략 그룹>(Commons Strategies Group)의 창립

멤버로, 동료 생산, 거버넌스, 재산권을 탐구하는 분야에서 전 세계 연구자 집단과 공

동연구를 한다. 바우엔스는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로 된 몇 권의 책과 보고서들

을 공동 출간했는데 주요 작품들에 속하는 것으로 『협력 경제를 위한 네트워크 사회

와 미래 시나리오』(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가 있으며, 보다 최근에 나온  『P2P: 커먼즈 선언』 (P2P: A Commons
Manifesto)이 있다.

늘 그렇듯이 바우엔스는 커먼즈 경제가 인간 상호작용의 첫 형태였고 자본주의의 종

획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공통의 부를 해체한다고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한다. 바우엔

스의 주장에 따르면 1993년, 인터넷이 커먼즈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의 도래를 알렸

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가의 외부에서 조직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세상에 등장한 2008년 이후로 전지구적인 규모의 커먼즈가 발

전하고 엄청나게 성장했으며 그것은 모든 개인들이 다른 어떤 개인에게 연결될 수 있

는 P2P방식의 관계 역학, 즉 새로운 유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유를 탄생시켰다.

허가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들(신뢰와 무관한 블록체인 또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도

https://medium.com/giveth/conviction-voting-a-novel-continuous-decision-making-alternative-to-governance-aa746cfb9475
https://commonstransi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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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onstransition.org/peer-to-peer-a-commons-manifesto/


알려져 있다)은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열린 네트워크이다.

블록체인은 이 과정을 거래와 데이터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블록체인들은 알

려지지 않은 거래당사자들 전체를 가로질러 완전히 탈중심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바

우엔스는 이러한 블록체인들의 특징이 커먼즈 실천에 참여한 전통적인 인간 소그룹

들의 특징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즉 글로벌 오프소스

시민네트워크들의 가능성 그리고 국가 위계구조 및 자본주의 시장의 동학 둘 다의 역

량을 능가하는 생성적인 경제 연합체들의 가능성을 창출한다.

물론 이 상상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몇 가지 경고 사항들이 있다. 바우엔스는 모든 서

버가 자율적이라는 P2P개념은 지속적인 커머닝(자원들을 공동 출자하고 상호화하며

공유하는 자유로운 연합) 능력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존의 권력

불균형과 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사회를 개별 기업가들의 집합으로 보는 무정부

주의적–자본주의적, 자유방임적–소유주의적 비전). 커먼즈 관점과 하이퍼마켓 관점

사이의 차이가 심대하다. 이것을 크립토커머너들과 비트코인브로들(BitcoinBros)이
서로 공존하며 경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해보자. 누구든지 이기는 쪽이

미래를 차지할 것이다.

<크립토 커먼즈 개더링 2021>에 모인 참석자들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 설

계는 다음의 공유된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해관계자 인센티브 일치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오픈소스여야 하며, 강력한 공학적인 실천들을 통합하

는 반복적인 개발을 보장하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미론적으로 호환

이 되는 프로토콜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다중심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스템은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y) 개념에 기반을 둔 생태경

제학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설계상으로 생체 모방이어야 한다.

맨스키는 다음 단락으로 글을 맺는다.

우리의 목표는 크립토 커먼즈와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을 연결하는 방법을 만들

어내는 것이었다. 관건은 자본주의에 투여되던 자금 가운데 수조 달러를 더 순

환적인 경제로 돌리는 데 어떤 종류의 도구와 생태계가 가장 잘 활용될 것인가

였다. 우리가 공유한 합의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계획과 절차가 정해지는 데 수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새롭고 재생성적인 시스템 하

에서 모든 인류를 연합시키는 데에는 함께 나눌 이야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공들여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함께 말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Anarcho-capitalism
https://en.wikipedia.org/wiki/Anarcho-capitalism
https://en.wikipedia.org/wiki/Anarcho-capitalism
https://en.wikipedia.org/wiki/Anarcho-capitalism
https://en.wikipedia.org/wiki/Libertarianism
https://en.wikipedia.org/wiki/Propertarianism


♣

 

홀로체인�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서

저자  :  Hank Sohota
원문 :  Beyond  Bitcoin  and  Ethereum — a  fairer  and  more  just  post-
monetary sociopolitical economy (2019. 1. 28)
분류 : 내용 정리

정리자 : 정백수

화폐는 사회적 구축물로서 사람들의 신뢰에 의존한다. 그 기능은 ① 가치저장 ② 교

환수단 ③ 회계단위, 이 셋이다. 그런데 화폐가 큰 규모로 작동하려면 표준화가 필요

하고, 이는 불가피하게 중앙집중화를 낳는다. 불행하게도 중앙집중화는 ‘화폐의 경화

적 성격’(hardness of money)[가치의 안정성(‘uninflatability’)]과 사람들의 신뢰를 침

식한다. 의사결정이 소수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소수는 그들의

책임을 오용해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화폐의 경화적 성격과 신뢰의 수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문제의식은, ‘중개자들·대표자들·경영자들·조직소유자들

없이 어떻게 시공간을 가로질러 연계하고 협동하고 협력하는가?’이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나키’라는 성배(聖杯)를 나타낼 수도 있다. (여기서 ‘아

나키’는 단순한 무법, 혼란, 무질서와 동의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의 한계]

비트코인은 ‘경화( 硬貨)의 중앙집중화’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더 큰 그

http://commonstrans.net/?p=1477
http://commonstrans.net/?p=1477
https://blog.goodaudience.com/bitcoin-winner-takes-most-or-winner-takes-all-c509aebaa19a


림에 넣고 보면 좋은 출발점이다. 비트코인은 이 일을 위해 해시체인(hashchain) 블
록들의 분산된 원장을 사용해서 변경 불가능성을 부여하고, ‘하드 코딩’을 통해 가치

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탈중심화된, 그러나 온전히 분산되지는 않은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을 사용하여 단 하나의 네트워크 전체에 걸친 타임라인을 구축하고,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검열 불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렇듯 개별 주체나 행위자보다는

네트워크를 신뢰함으로써 ‘신뢰 부재’(trustlessness)의 한 형태가 형성된다.

그런데 실용상의 한계 및 철학적 한계로 인해서 이 접근법은 부분적이고 비실용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한다.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 비

용 효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것, 충분히 규모를 키우지 못하다는 것이 그 한계이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앞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성에 재정적으로 큰 혜택을 주

지 못하는 한, 아니 더 나아가 녹색에너지 기반시설의 구축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 코인 채굴에 들어간 전력 소비 때문에 기후변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모든 중기 개선책들이 의도

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결점들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더라도 비

트코인의 네 핵심 특성들�변경 불가능성, 가치 안정성, 검열 불가능성, 몰수 불가능

성(unconfiscatability)―은 역사적 성취로 남아있다.

[이더리움의 한계]

이더리움은 반드시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지

만 비트코인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장 기술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한

계를 가진다. 여기에 더 추가할 것으로서, 권력의 중앙집중화 문제, 비트코인에 비한

암호화페로서의 단점들, 스마트계약의 문제점들,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이라

는 합의 메커니즘으로의 이동 시도 등이 있다.

이더리움이 한 일은 수 천 개의 대안코인들을 출시한 것인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말

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또한 이 코인들이 주장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새로운 자산계층과 규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일어난 일임을 감안

하다면, FOMO-FUD라는 ‘서부’가 출현하더라도 놀랄 것은 없다. [FOMO (Fear Of
Missing Out) : 코인이 막 상승 중일 때 지금 사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일종의 강박

감에 추격매수하는 것을 이르는 말; FUD (fear, uncertainty and doubt) : 하락장에 막

연한 두려움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이르는 말.� 정리자]

[상호적 자기주권(mutual self-sovereignty)―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정치적 경제의 토

대가 되는 핵심 구축물]

경제는 인간의 사회 시스템의 번영 가능성(thrivability)에 강하게 집중해야 한다. 다

소 단순화하자면, 번영 가능성의 핵심부에는 집단의 유대(solidarity)와 개인의 주권

https://medium.com/@ianedws/roadmap-to-bitcoin-developments-f7af59b6d122
https://medium.com/@jimmysong/the-truth-about-smart-contracts-ae825271811f


사이의 변증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유대와 주권은 사실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다. 이

둘은 서로를 구성하며 공생적으로 함께 진화한다. 이 둘은 ‘변증법적 특이성’을 구성

하는데, 이는 상호적 자기주권을 통하여 조화에 도달한다. (음양의 상호작용과 같

다.) 이 동학에서는 사회적 결속과 개인의 주권이 둘 다 강한 동시에 유동적이다. 이

는 도교 철학에서 종종 물의 은유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개념이다. 저자의 생각에 이

영속적인 동학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 시스템의 ‘안티프래질 특성’(anti-fragility)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영속적으로 출현/창발한

다.  [‘anti-fragility’  개념을  만들어낸  탈렙(Nassim  Nicholas  Taleb)에  따르면

‘resiliency’(복원력)는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고, ‘robustness’(튼실함)는 실패

에 저항하는 능력이며, ‘안티프래질 특성’(anti-fragility)은 스트레스, 휘발성, 소음,

실수, 외부로부터의 공격, 실패의 결과로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

리킨다.�정리자]

더 나아가, 그리고 더 중요한 점으로서, 그런 모든 게임에서 규칙들은 창발적이고 자

기조직적인 방식으로 참여자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운용된다.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

한, 민중의 거버넌스이다. 규칙들의 상대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전체적 합의는 필요

하지 않다. 만일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중앙집중화의 문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특히 이들을 지탱하는 블록체

인 기술은) 우리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데려다주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비판

적이고 중요한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

이다. 처음에 비트코인의 분산된 원장 테크놀로지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P2P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과제를 담당할 수단이 되리라는 생각에 고무된 사람들조차 지금은 그

한계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더리움 관련 개발자들 가운데 돈이 목

적이 아닌 사람들은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

[홀로체인]

이와 달리 홀로체인(Holochain)은 우리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홀

로체인은 인류의 역사에서 상호적 자기주권의 문제와 진정으로 씨름한 최초의 테크

놀로지이다. 홀로체인의 효율과 효능은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향상된다. 사

실 홀로체인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전에 이미 메타커런시(MetaCurrency)와 쎕터

(Ceptr) 프로젝트의 필수적 구성부분으로서 등장했다.

홀로체인은 아나키를 출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생체모방(bio-mimicry)에서 영

감을 얻고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서 아나키란 대규모의 중

개/매개intermediation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삶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홀로체인은 우

http://metacurrency.org/
http://ceptr.org/


리가 자산에 기반을 둔 수많은 상호신용 (암호)화폐�이들은 홀로체인에서 상호 운용

가능하다�를 통해 기존의 화폐가 지배하는 시기를 넘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

기서 사용되는 통화(通貨) 정의는 훨씬 더 광범한 것이다. 통화는 가치·약속·평판

의 흐름들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하며 측정하는 형식적인 상징체계로서 정의된다. 저

자 생각에 이는 하이에크의 사유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자유주의적 해석보다 훨씬 더

계몽된 것이다.

모든 종류의 가치 흐름이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되기 전에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GDP 관련 흐름만을 가시화한 것은 인류와 지구에 재앙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될

때에만 우리는 상호연관된 긍정적 흐름들은 강화시키거나 증폭시키고 상호연관된 부

정적 흐름들은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창발적이고 자기조직적인 방식으로 시

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수를 위해, 심지어는 모두를 위해, 더 의미 있고 더 인간적

인 부와 번영을 창출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대규모 탈매개(Disintermediation)]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홀로체인이 가져올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혁명은 그 긴 역사에

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는 그것이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홀로체인은 어떤

규모로든 빠른 속도로, 제로의 한계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것은 라즈베리 파

이(Raspberry Pi)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심지어는 서버에 이르기까지 그 어

떤 컴퓨팅 장치에도 설치될 수 있다.

제일 처음 만들어진 h앱(hApp, Holochain dApp)은 홀로(Holo)이다. 이는 h앱들을 호

스팅하기 위한 h앱으로서 홀로퓨얼(Holo Fuel)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상호신용 암호

화폐를 포함하고 있다. 이 화폐는 h앱들에 여벌의 컴퓨터나 아니면 현재 쓰는 장치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는 홀로 호스트들에게 보상해주는 데 사용된다. 이로 인해 모질

라(Mozilla)의 파이어폭스(Firefox) 같은 표준적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에서 h앱

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호스팅을 피할 수도 있다. 홀로체인

을 돌리는 장치는 모두 사용자인 동시에 호스트이기 때문이다. 홀로의 목적은 현재의

서버 기반 웹과 미래의 (P2P이기에) 서버 없는 대안적 홀로체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메시 네트워킹(mesh networking)[각각의 노드가 직접, 수평적

으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중개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모든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

에 연결되는, 뿌리줄기적 연결방식이다�정리자]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진정으로 그

리고 완전하게 분산된 인터넷과 웹을 의미할 것이다.

더 나아가 홀로체인의 데이터 무결성 모델은 데이터 중심적(data-centric)이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적((agent-centric))이기를 지향함으로써 상호적 자기주권을 지원한다. 홀



로체인은 소스체인(행위자가 소유하는 해시체인hashchains을 생각해보라)과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고  분산된  해시  테이블을  확증한다(비트토렌트BitTorrent와  깃허

브GitHub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가치실현과 가치소유가 가치를 추출하여 화폐화하려는 중개자들·대표자들·경영자

들·조직소유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귀

속된다.

[궁극적 물음]

상호적 자기주권은 일단 작동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면 우리 삶

의 모든 측면(사회적·정치적·경제적·예술적·문화적 측면)을 다시 규정하게 될

것이다. 가장 심층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련하여 스스로에게나

서로에게, 같은 세대 내에서나 서로 다른 세대 간에 하는 이야기들의 성격이 완전히

변할 것이다. 여기에 쎕터와 쎕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된 심

층 및 강화 학습 인공지능이 가세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21세기에 인간이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파악하고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의 가치체계 : 백피
드의 사례

저자  :  Alex Pazaitis((알렉스 파자이티스(Alex Pazaitis)는 Ragnar Nurkse
Department  of  Innovation  and  Governance,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파생되었으며 P2P재단의 연구소인 P2P랩의 핵심 구성원이

다. 현재 Ragnar Nurkse Departmen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의 연

구 관심사에는 테크놀로지 거버넌스, 혁신정책, 디지털 커먼즈, 열린 협동조

합주의 그리고 블록체인이 포함된다.)), Primavera De Filippi((프리마베라 데

필리피(Primavera  De  Filippi)는 현재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의 연구원으로서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P2P테크놀로지의  법  관련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in Florenc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에서는 디지털 환경

에서의 저작권의 법적 문제들을 탐구했다.)), Vasilis Kostakis((바실리스 코스

http://commonstrans.net/?p=1185
http://commonstrans.net/?p=1185


타키스(Vasilis Kostakis)는 Ragnar Nurkse Department of Innovation and
Governance  at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에  있으며  그도  또한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그리고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P2P Lab의 창립자이며 P2P
재단의 핵심구성원이다.))

원문 :  “Blockchain  and  value  systems  in  the  sharing  economy:  The
illustrative case of Backfeed“ (2017.5.25)
분류 : 일부 내용 정리

정리자 : 정백수

설명 : 아래는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5(2017)에
실린 논문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의  가치체계  :  백피드의
사례

 

(···)

 

4. 백피드(Backfeed)와 탈중심화된 협력

인간 행동의 형성, 동기유발, 해석을 결정하는 가치체계는 다음의 세 층으로 구성

된다. ① 가치생산 ② 가치 기록 ③ 가치 현실화.

첫 층인 가치생산은 생산양식과 연관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수단의 배타

적 소유 및 통제, 노동에 대한 위계적 명령,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특징지어진다. 

커먼즈 기반 동료생산(CBPP, commons-based peer production)은 자원의 집단적 소

유와 관리, 수평적 연계, 자발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여와 사회적 가치의 생산

으로 특징지어진다.

둘째 층은 의미 있는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그런 행동을 양성하여 체계의 규모를

키우고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을 제공하는, 연계된 평가의 체계화와 연

http://isiarticles.com/bundles/Article/pre/pdf/86282.pdf
http://isiarticles.com/bundles/Article/pre/pdf/86282.pdf
http://isiarticles.com/bundles/Article/pre/pdf/86282.pdf
http://isiarticles.com/bundles/Article/pre/pdf/86282.pdf


관된다. 이 층은 생산된 가치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담고 있

다. 자본주의 사업 활동을 촉발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복식부기는 수학적 정확

성과 추상의 논리를 사업 활동에 이전시키고 가격체계로 고정시켰다. 복식부기는

상인들의 관행으로 탄생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동기인 무역에 고유한 것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최초의 고유한 디지털 매체는 블록체인이라는 주

장이 있어왔다(Ito, 2016; Tapscott and Tapscott, 2016). 테크놀로지로서의 블록체인

은 P2P 작업을 문서화하는 목적이 ICT(정보통신테크놀로지)와 결합되는 데서 나왔

다. 블록체인은  CBPP에서 발견되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  유동적 연계, 기여

의 다수성을 뒷받침할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셋째 층은 경제적 체계의 논리 내부에서 의미 있는 행동의

합리성과 연관된 새로운 상식의 발전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가치는 상

품 속에 담겨 있다가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면서 현실화된다. 이 가치는 화폐

단위로 명목적으로 재현됨으로써 해석된다. 정보경제에서는 공유가 정보 커먼즈의

사용가치를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경제체계가 현

실화되는 곳에서 커먼즈에 기여하고 커먼즈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는 의미의 공유능력

이 합리적인 것이 된다. 공유경제에서는 공유 가능한 재화의 현실적 가치가 사회적

으로 생산되는 사용가치의 효율적 조달을 통해 실현된다.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에

그 질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이 셋째 층이다.

 

4.1 블록체인 혁명(진화)((“[r]evolution”))
백피드는 탈중심화된 조직들을 위한 사회적 운영체제이다. 백피드는 탈중심화된 가

치창출과 분배를 위한 분산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블록체인 테크놀로

지  위에  구축되어  있다(Davidson  et  al.,  2016).  백피드  모델의  기술적  백

본(backbone)인 블록체인은 아직은 대체로 실험적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념들을 지칭할 확정된 용어체계가 없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원장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분산된 방식으로 기록된 거래

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Wright and De Filippi, 2015:6).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

체인은 시간 도장이 찍힌 거래 배치들(batches)를 담은 ‘블록들’(blocks)이라고 불

리는 작은 암호화된 데이터 집합들의 직렬적 연쇄로 조직되어 있다. 각 블록에는 이

전의 블록에 대한 정보와 복잡한 수학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는데, 이 해답은 담

겨있는 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데 쓰인다. 블록체인을 낳은 혁신은 기존의 테크놀로

지들―P2P 네트워크, 암호화 알고리즘, 분산된 데이터 저장, 탈중심화된 합의 메

커니즘�의 결합에서 왔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블록체인은 범용 테크놀로



지로서(Davidson et al., 2016) 네트워크에 의해 동의된 특정 사태를 안전하고 확증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복무한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그러

한 블록체인은 화폐,  증서,  권리,  지적재산권,  심지어는 투표나 신분등록 데이

터를  포함하는  귀중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  어떤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

다(Davidson et al., 2016; Tapscott and Tapscott, 2016).

블록체인은 처음에 암호통화 비트코인의 바탕에 깔린 테크놀로지로서 도입되었

다(Swan, 2015).  P2P 현금시스템 내의 이중지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Nakamoto,
2008),  비트코인은  두  가지  혁신적  해법을  도입했다.  ①  모든  네트워크  노드

들(nodes)이 공유하는 탈중심화되고 변경 불가능하며 부패 불가능한 공적 원장인 블

록체인 ②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사용되는 방법인 ‘작

업증명’(proof of work) 합의 프로토콜(Davidson et al., 2016). 작업증명은 블록체인

을 보완하기 위해 생겼다. 이는 네트워크 노드들로 하여금 푸는 데 많은 양의 전산

이 요구되는 수학문제들을 풀게 해서 특정 거래 블록을 유효화하도록 한다. 새 블록

은 네트워크가 어떤 블록에 담긴 모든 거래의 유효성에 관해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블록체인에 추가된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동시에 새 비트코인 토큰

이 특정의 블록과 연관된 수학문제를 푼 최초의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채굴’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산 능력을 기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함으

로써 네트워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고유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가진 분산된 네트워크의 최초의 구체적인

사례이다(Van Valkenburgh et al., 2014). 비트코인이 이룬 혁신의 뒤를 이어서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탐구하려는 관심이 증가했다. 새로운 응용프로그

램들이 블록체인과 함께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금융, 비금융서비스들과 함

께 디지털 통화,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들 등이 포함된다(Wright
and De Filippi, 2015).

 

4.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

백피드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

스 모델이다.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ree and Open-Source Software), 위키

피디아,  오픈스트릿맵스(OpenStreetMaps),  카우치서핑(CouchSurfing),  위키하우

스(WikiHouse)처럼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협동하는 온라인 공동체들에 많다. 이런

공동체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작거나 큰

기여를 한데 모은다.



이 공동체들 가운에 일부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시성을 획득

한 반면에 대다수는 종종 국지적으로 혹은 구석진 지역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된

다. 이 공동체들은 보통 소수의 극히 동기가 강한 기여자들과 그때그때 기여하는 좀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Fuster Morell et al., 2014). 이 공동체들은 그 거버

넌스 구조에 제대로 된 인센티브 체계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새로운 기

여자들을 더 끌어오느라고 애를 먹는다(Arvidsson et al., 2016).

따라서 이 공동체들에게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경직된 위계적 구조로

형식화되고 시장 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함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고 기여자들에게 경제적 수익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회사 혹은 기타 법적 주체

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접근법은 공동체의 원래의 의도� 이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거나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분산된 네트워크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와 종종 충돌한다. 이 문제는 카우

치서핑이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이동한 사례에 의해 잘 설명된다. 이 이동

이후에 새로운 조직의 가치체계로 진입할 수 없었던 공동체 구성원들은 점차 떨어져

나갔다(Bauwens, 2011; Johnson, 2011).

백피드 모델은 이 문제들에 대해 잠재적 해법을 제시한다. 백피드 모델은 이런 공동

체들 대부분에서 본 바의 탈중심화된 접근법과 모든 기여의 인식된 가치에 기반을 둔

보상시스템을 반영하는 유형의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다. 백피드는 미리 정의된

역할 및 과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열려있고 성과에 기반을 둔 모델에 초점을 두는 역

동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특정의 공동체

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거

버넌스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반영하는 평판(reputation)으로 보상받는다. 또한 디

지털 형태의 경제적 보상(토큰)도 받는데, 이 토큰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터 혜택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조직에의 실제적 참여 정도(지분)를 나타내기

도 한다.

이런 방식은 대체로 중앙집중화된 크라우드소싱 모델에 의존하며 사람들이 플랫폼에

기여하지만 그 성공으로부터 실제로 혜택을 받지는 않는 공유경제에 특히 적절하

다. 백피드의 경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기여자인 동시에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실제적 지분소유자이다. 따라서 모두가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센티브

를 가진다. 성공적일수록 잠재적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방법은 백피드를 특이한 연구사례로서 접근하는 것이다. 백피드는 가치

체계와의 관계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채택하는 사례로서 특별한 관심을 유발하

기 때문에 이 개별 사례를 그 자체로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동기이다. 

더 나아가 저자들은 참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백피드 내부 참여자들



이 연구에 기여를 하며 그리하여 해당 문제의 심층적 과정들을 맥락 내부에서 더 잘

통찰할 수 있게 된다(Reilly, 2010). 저자 가운데 한 명은 백피드의 옹호자이지만, 다

른 두 사람은 논문이 편향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판적 견제와 균형을 제

공했다.

참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례에 관여되어 있고 또한 공동연구자

로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통찰들과 문제들이 제시된다. 이 접근법의 주

된 목적은 관련된 사회집단들에게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고 특수한 조건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Reason & Bradbury, 2008). 참여에 기반을

둔 연구의 결과는 재생산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 발견들이 아니라 연구되는 사

례의 변화 혹은 개선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실증적인 접근법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다. 비판적 주체성과 반성(돌이켜봄)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연구자들도

내부를 볼 수 있고 내부에 대한 지식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와 함께 함으로써 더 나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 한편, 데이터가 진정한 경험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뢰하며 해석할 수 있다(Reilly, 2010).

백피드 모델은 대체로 이론적이며 실제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피

상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에 실제적 실행과 관련된 튼실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실험적 시도에서 모은 데이터

가 있다. 백피드 프로토콜은 연구자들, 활동가들, 공유경제 기업가들의 네트워크

인 위셰어(OuiShare) 공동체에서 시험된 바 있다. 이 구성원들은 파리 위셰어 축제

의 조직화를 다루기 위해서 더 탈중심화된 체계를 기꺼이 실험했다. 실험은 2015

년 10월의 개시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지는 6개월에 걸쳐 2016년 5월

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이 실험에서도 참여에 기반을 둔 접근법이 채택되었다. 위셰어 공동체에서 선별된

참여자들이 협동의 동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실험에 참여했다. 저자들 가운

데 한 명을 포함하여 백피드 기획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참가한 구성원들과 여러

번 직접 미팅을 가졌다. 플랫폼이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 피드백을 수집하

고 이 문제들을 재빨리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전체적으로 실험이 원래 예상했던 것

만큼 잘 되지는 않았지만, 백피드 프로토콜을 이 공동체의 욕구에 더 잘 맞추기 위

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정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해주었다.

이어지는 절에서 우리는 먼저 백피드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론적 틀과의 연관에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위셰어 실험으로부터 얻은 주

된 논점을 이 모델의 주된 한계와 함께 요약할 것이다. 주된 목적은 백피드가 CBPP
의 작동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와 어떻게 잠재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4.3. 백피드(Backfeed)의 사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분산된 응용프로그램들로 이루어

진 산업의 시작을 나타냈다(Van Valkenburgh et al., 2014). 이 토큰들은 일반화되고

측정 가능한 가치단위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그것을 발행한 네트워크들의 규칙이 관

여된다. 이 응용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이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프로토

콜을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자원을 대도록 사용자들에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를 확보한다. 사

람들은 바탕에 깔린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을 신뢰하는 한에서 P2P 거래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원과 자산의 공유가 포함되는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블록체인만으로는 신뢰받는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백피드는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추가적인 신뢰 계층(layer)
을 개발했다. 이 계층은 사람들이 ‘신뢰 없는’(trustless)(([정리자]  trustless  :  이
말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혹은 ’분산된 원장‘ 앞에 자주 붙는 형용어인데 불신의 대

상이 된다기보다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런

식의 신뢰와 무관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위에서 안

전하고 탈중심화된 신뢰받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탈중심화

된 협동체(Decentralised Cooperation, DC)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구조가

나온다. DC는 조정하는 중앙 혹은 규칙을 지배하는 권위체가 없이 자발적인 기여를

하는 자율적인 주체들이 협동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모든 유형의 구조

를 가리킨다.

백피드에 영감을 준 것은 ‘스티그머지’(stigmergy, 흔적)이다. 이는 특정 종의 동물

(개미, 흰개미, 새)에서 보이는 간접적 연계의 형태로서, 개별 행위자들이 환경

에 흔적을 남겨서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에 정보로서 반영되도록 한다(Davidson et
al.,  2016;  Marsh  and  Onof,  2007).  백피드는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는  동료

들(peers,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들의 맥락에서 바로 이 모델을 복제

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시설과 블록체인 위에 배치되는 실제적 응용프로그램들

사이에 놓여있는 범용(generic) 프로토콜 계층을 나타내는 사회적 운영체제를 통해

성취된다. 이 계층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응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블

록체인 위에 배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여를 효율적으로 관리·조정·보상하게 해

준다.  DC에 기여되는 가치를 확정하기 위해서 백피드는 가치증명(Proof-of-Value,
PoV)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합의 프로토콜을 만들어냈다. 이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 다양한 기여들의 인지된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P2P 평가체

계 2) 기여된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지와의 일치에 공동체에서의



영향력을 할당하는 평판 체계(Davidson et al., 2016).

 

4.4. 백피드 프로토콜 ― DC 내부에서의 상호작용

DC에서 행위자는 자유롭고 창발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개

인이나 개인의 한 측면이 행위자일 수도 있고 집단 혹은 독립적인 단위로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주체가 행위자일 수도 있다(가령 하나의 DC는 다른 DC에서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행위자들은 익명적이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정보를 드러

낼지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DC의 모든 행위자들은 행동의 기록(기여와

평가의 이력을 알려주는 로그)과 지분의 기록(토큰과 평판의 총합)을 추적하는 특유

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네트워크에

서 모든 사람과 공유된다.

기여는 DC에 잠재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행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새로운 일련의 코드, 디자인, 아이디어, 혹은 서비스일 수 있다. 각 기

여의 가치는 참여에 기반을 둔 평가과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행위자들은 자

신들의 평판 점수에 따라 기여(자신들의 기여 포함)를 평가한다. 이 과정은 조직 내

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의 지표가 된다.

DC 공동체 내부에서 기여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마다 기여자에게 보상이 주어진

다. 보상은 특정 양의 경제적 토큰과 평판으로 구성된다. 토큰 분배는  DC에 기여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평판 점수는 공동체의 가치체계와의 부합

의 정도를 나타낸다. 특정의 기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평판 점수에 기반을 둔

체계에 의해 계산된다. 기여자에게 분배되는 토큰의 양은 평가자들의 평판만이 아

니라 DC의 전체적 평판을 구성하는 모든 중요한 평가들의 중앙값에 의존한다. 토큰

은 DC 공동체의 평판의 최소 50%가 일정한 기여의 평가에 참여한 이후에 발행된

다.

DC에서 토큰은 가치를 담은, 이전 가능한 단위로서 보상수단, 교환수단, 지불수

단, 부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토큰은 가치가 창조되었음을 나타낼 뿐이며 원래

발행되어 소지한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전될 수 있고 대부분

의 다른 통화들과 교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평판은 어떤 개인이 DC의 가치체계와

일치하는 수준을 나타내기에 그 개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전될 수 없다. 평판 점수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를 수 있다. ① 공동체(전부 혹은 일부)에 의해서 가치있다

고 인식되는 기여를 통해서 ② 다른 이들의 기여를 유용하게 평가함으로써(여기

서 평가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평가

의 대상은 조직에의 기여만이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 가치체계와 평가의 일치 여부이



기도 하다. 평판은 기여자들 각각의 기여의 중앙값이 양수값에 도달할 때마다, 

즉 DC 평판의 50% 이상이 어떤 기여를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마다 기여자에

게 부여된다. 따라서 새로운 평판은 공동체 내의 합의 없이는 부여될 수 없다. 각

평가에 대하여 부여될 평판의 정확한 점수는 개별 DC마다 선택된 평가 세트(1점에

서 5점까지로 구성되는 5점 척도처럼, 기여 평가에 쓰일 가능한 값들의 세트)에

기반을 두고 사례별로 다르게 확정된다.

평가주체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평판의 일부를 걸어야 한다. 즉 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의 평판의 일부가 감해진다. 프로토콜은 사람들이 기여를 초기 단계

에서 평가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각 평가에 걸린 평판을 더 먼저 일치한 평가를 했

던 모든 평가자들에게 재할당함으로써 성취된다. 그래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질수록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이 커진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기여에 유사한 평

가를 하더라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평가와 가장 일치하는 평가가 잃은 평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종종은 원래 가졌던 것 이상의 평판을 얻을 수 있다.

 

4.5. 백피드 생태계 � 탈중심화된 협동체들과 시장 사이의 상호
작용

백피드는 모든 DC가 고유의 토큰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각 DC는 그 목적과 비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그 진화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출

현한 고유한 가치체계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DC 토큰들

은 DC를 특징짓는 특수한 가치관의 표현이며, 이 가치관이 DC 내부에서 토큰의 발

행과 분배를 결정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때마다 새 토큰들

이 발행되는데, 여기서 가치란 해당  DC의 가치관에 따른 가치이다. 사람들은  DC
의 활동에 그 가치관과 일치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이 토큰을 모을 수 있다.

동시에 DC 토큰은 더 넓은 생태계에서 DC가 제공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토큰이 DC
가 제공하는 생산물이나 서비스와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토큰은 시장

가치를 획득하는데, 이 가치는 다시 DC의 생산물 혹은 서비스의 인식된 가치에 의

해 결정된다. DC가 안정된 사용자 베이스를 가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면 토큰 가치

는 다른 DC의 토큰이나 심지어는 법정 화폐에 비해서 더 안정된 가치로 결정(結晶)

화될 수 있다. DC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DC나 다른 토큰 소지자들로부터 토큰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DC들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가치체계들이 DC들의 상호작용으로

부터 출현하는 생태계를 상상할 수 있다. DC들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서로의 생산물과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서로를 뒷받침한다. 가령 유



기농을 하는 DC1과 팹랩(FabLab)(([정리자] ‘팹랩’(FabLab)은 디지털 장치들을 제

작하는 소규모 작업실들을 가리킨다.))인 DC2가 있다고 하자. 어떤 시점에서 DC1
은 농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DC2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DC1은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정 수의  DC2  토큰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

면 DC1은 DC2의 활동에 기여하여 보상으로 토큰을 얻거나 아니면 DC2의 토큰을

구매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DC2의 토큰의 시장 가치는 간접적으로 상

승한다.

이와 유사하게, DC 유형이 아닌 전통적인 사업체나 지역 자치체가 팹랩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DC1으로부터

그 생산에 기여하거나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유기농 생산물들을 즐길 수 있다. 이렇

듯 DC 생태계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DC들은 시장 및 공공 부문과 연결될 수 있다.
DC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생산과정에 관여시키기 위해, 또한 자신들의 비

전과 사회적 임무를 공유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를 사용할 수 있다.

 

4.6 논의

비트코인 혁신은 정부에 의해서도 금융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탈중심화된

디지털 통화와 지불체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전지구적 금융체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그러나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코드화된 가치 체계는 전통적인 가격 체계와 별로 다르

지 않다. 따라서 공유의 동학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민첩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

와 달리 가치증명 프로토콜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통화에 의해

양적으로만 재현되는 가치인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인

식들을 나타낸다. 백피드는 채굴 과정을 일반화함으로써 훨씬 더 광범한 기여들을

수용한다. 공동체에 가치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수용한다. 

가치증명 프로토콜은 초점을 알고리즘에서 인간관계로 이동시키며 공동체의 가치와

일치되는 활발한 참여와 의미 있는 기여를 보상한다.

앞에서 말한 가치의 세 층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DC가 첫째 층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창조의 핵심을 나타낸다. 백피드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

를 부여함으로써 CBPP의 동학을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다. 기여자들은 미리 정해지

지 않은 역할과 과제에 관여하고 허가 없이 그 창조적 에너지 혹은 여타 자원을 공동

체와 공유할 수 있다. 생산적 공동체들은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활용되는

사용가치를 구현하는 커먼즈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층에서 백피드는 블록체인의 가장 유망한 기능 가운데 하나�질적으로 상이한

기여들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진, 가치의 탈중심화된 기록�를 배치한다. 가치증명



프로토콜은 각 기여의 가치를 결정하는 탈중심화된 합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동

시에 평판 시스템이 공동의 목표에의 관여와 공동체의 가치와의 일치의 수준에 상응

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성과를 증진한다. 그리하여 의미 있는 협동에 담긴 가치의 인

식을 체계화한다. 궁극적으로 백피드는 기여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더 나아간

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사회적 관계의 거버넌스라는 면에서는 다중심성을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층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가치가 사람들의 공유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모델이 구상된다. 이는 DC의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 및 현실적

관심과 연결된 토큰의 기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사람들이 토큰을 통해 DC 생
태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과 서비스들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토큰

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DC의 토큰들은 각 생산물

들과 서비스들의 인식된 이용 가능성만이 아니라 광범한 생태계에 가져오는 더 일반

적인 혜택을 나타내는 가치의 퀀텀이 된다.

백피드가 가치의 세 층과 맺는 상호관계가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더 중요하게는 백피드가 현실화하는 가치체계는 사용자들/생산자들의 공동체가 생

산과정을 통제하는 새로운 사업논리의 실행 가능성을 촉진한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http://commonstrans.net/wp-content/uploads/2018/10/9919AF3B5B6B971B38.jpeg


성과에 기반을 두고 또한 자신들의 기여의 인식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상호화된 자원

으로부터 혜택을 얻게 되면서 위계적 명령과 통제는 부적절하게 된다. 더욱이 토큰

의 교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공동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시장 지향적 조직들 및 정부 기관들과도 공존하면서 같이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백피드는 더 개방적이고 성과 위주의 거버넌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개방적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함을 의

미한다면, ‘성과주의’는 대의라는 의미에서 인식된 성과에 기반을 둔 힘의 공정한 분

배와 관련된다. 개방성과 성과주의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또한 이 원칙들만으로

사회에 대한 더 나은 비전을 낳으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사회적 공유

의 동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커먼즈를 산출하는 여러 공동체들에서 예증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공유경제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부여

해주며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잠재력

을 부여해준다.

백피드 모델에도 여러 한계들이 있다. 백피드는 단지 기술적 솔루션일 뿐이다. 아

무리 세련된 수학모델이라도 외부의 뜻밖의 사건들을 만나면 실패할 수 있다. 비트

코인이 그 명백한 사례이다. 비트코인(2009년 출시)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프로토콜은 여전히 탈중심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의 75% 이상을 통제하는 소수의 마이닝 풀들(mining pools)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Blockchain.info, 2017). 이 모델은 외적인 경제적·정치적 세력이 시스템에 개

입하여 그 탈중심성을 침식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위키피디아이다. 사람들은 위키피디아 모델이라고 할 만한 것

을 이론적으로 포착하는 데 실패하지만, 위키피디아는 실제로 잘 작동한다. 왜 사

람들이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경제적 모델은 없지만 일련의 사회적·정치적 동학이

이 체계를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편집자들 대다수의 주

된 기여 이유는 자신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지식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Wikimedia Foundation, 2011). 동시에 위키피디아에 기여하

는 사람들은 기부를 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Khanna, 2012). 더 나아가 위

키피디아는 기여자들에게 크레딧을 주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특

정 공동체들 내에서는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Forte and Bruckman,
2005). 따라서 이론적 모델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경험적 분석이 항상 필요하다.

백피드 모델이 사회적으로 생명력이 있을지 아닐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위셰

어의 실험은 이 모델의 주된 한계를 드러내주었다. 무엇보다도 기여를 기록하고 이

기여의 범위를 실제로 정하기를 꺼리는 태도가 공동체 구성원들 일부에게서 포착되



었다. 백피드 모델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평가할 때, 더 나쁘게는

자신의 기여를 평가받을 때 생기는 감정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백피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은 평가제도

의 사용이 많은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단순한 시장경제에서의 거래로 환원화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위셰어 실험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위셰어 공동체 구

성원들 일부 사이에 일종의 불편함을 빚어냈는데, 이들은 특히 정서적 친밀함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연관된 일부 상호작용들은 양적인 혹은 질적인 평가과정

에 의해 물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백피드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만으로 권력관계, 과도한 영향, 탐욕의 문제

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이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문제들을 그저 코드작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떤 조직에서

궁극적으로 실행될 거버넌스 모델을 심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

나 조직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간주되는 유형의 생산적 관계들이 발전하고 증가하도

록 촉진하고 제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구성원의 의식적이고 계속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갈등이 잘 다스려지고 체계가 생명력 있고 지속 가능해지도록.

이런 우려들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더 일반적인 한계를 설명해준다. 그

적용 가능성은 인간 상호작용의 많은 측면들에 적절한 듯이 보이지만, 큰 규모에서

의 실행은 아직 미지수인 것이다. 이 테크놀로지는 실로 확산력 있고 복원력 있지만,

 여전히 전산 영역의 외부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 토큰이든 화폐 단위든 그 논리는

여전히 높은 정도로 수량화 논리이다. 복식부기 회계가 자본주의적 정신의 추상화

되고 합리화된 비인격적 논리와의 관계에서 발전했듯이 블록체인도 경제적 사태를

압도하는 기계와도 같은 대응성 및 예측성과 연관될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홰 분산된 체계들을 촉진하여 규모를 키우고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

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를 통한 해법의 설계와 배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공유의

진정한 동학과 그 심층에 놓여있는 인간의 사회성이다. 좁은 이론적·경험적 관점

에 갇히지 않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ICT, 사회과학들, 철학, 윤리학 등

여러 분야들이 함께하는 포용적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결론

이 글의 주된 동기는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상응하여 경제에서 현재 진행되는 변형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행동들을 특정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광범한 논리와의 관계에서 가치체계가 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대상



은 공유경제였으며 주된 연구 논점은 ‘어떻게 가치가 사회적 공유의 동학에 기반을

두고 평가되고 분배될 수 있는가’였다.

우리는 우리의 이론적 탐구를 경제사상에서 가치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작했

다. 자본주의를 지배적 생산양식으로서 수립하고 교환력을 가치의 주된 표현으로

결정한 일련의 상황들을 짚어냈다. 나중에 우리는 정보경제의 맥락을 자원할당과

교환의 새로운 양상인 공유경제를 낳은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에서 검토했

다. 노동의 변화하는 조건과 정보의 성격에 초점을 두면서 생산관계의 변형이 검토

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커먼즈  기반  동료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 CBPP)이라 불리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진정한 공유경제가 기능할 수 있

는 영역으로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CBPP의 동학을 결정

(結晶)화할 수 있는 가치의 매체로서, 새로운 경제체계의 지배적인 합리성으로서

논의되었다.

가치와 관련된, 상호연관된 세 층은 새로운 가치 체계를 통합할 구성요소들을 해독

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첫 층인 가치생산은 CBPP의 동학 및 사용가치의 기여자 공

동체에서의 공유와 연관된다. 둘째 층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CBPP
에의 기여자들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치기록의 매체로서 검토했

다. 우리는 참여에 기반을 둔 평가와 평판에 기반을 둔 영향력에 의존하는 백피드의

사례를 통해 탈중심화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토큰 기반의 경제모델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가치 실현이라는 마지막 층을 제공하면서 임시적으로 이 새로

운 가치체계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협동적 과정을 통해 발행된 토큰은 창조된 가치

의 공정한 몫을 나타내며 기여자들에 대한 보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시에 산출된

생산물들과 서비스들의 인식된 가치를 반영한다. 백피드 및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가능성과 한계가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백피드 프로토콜은 커먼즈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공유에 관여하는 생산

공동체들이 포용적이고 합의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통해 자신들만의 가치체계를 구

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백피드 프로토콜은 공동체들이 서로, 그리고

시장과 인터페이스하고 궁극적으로는 규모를 키우고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공유경제에서 커먼즈의 순환에 연료를 제공하는 다양

한 가치체계들에 의해 구성되는 생태계를 구상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 생태계에

서 가치는 효용 극대화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향하는 방식으로 인

식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백피드 혹은 이와 유사한 평가체계의 적용은 생산 공동체들의 내적인 관

계들에 신뢰, 상호성 및 내적 동기와 관련된 일정한 문제를 제기한다. 더욱이 이

테크놀로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데



이터가 필요하다. 더 일반적으로는 블록체인만으로 공동체들로 하여금 힘 및 영향

력과 연관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충분히 근거 있는 의문이

존재한다. 동시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큰 규모로 작동될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

르다. 어떻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혹은 백피드의 궁극적 성공과 무관하

게 그 개념적 모델이 제시하는 것은 공유경제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흥

미로운 시나리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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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강력한 탈중심화 기술인 블록체인의 구축은 현재의 주권적 질서의 종말을 불러오리

라고 예측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블록체인이 세계 자본주의의 계속적인

작동에 도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가? 이 논문에서 우리

는 주권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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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권이 가능할지를 제시할 것이다. 미래의 가능한 주권 형태로서 개인, 민

중, 기술, 기업, 기술-전체주의적 국가의 다섯 형태가 제시될 것이다. 우리는 블

록체인 테크놀로지의 7개의 구조적 경향들을 포착해낼 것이며 이 경향들이 새로운

형태의 주권을 구축하는 데서 어떻게 발현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블록체인 세계에서의 주권의 미래가 사회적 투쟁과 테크놀로지의

작용력의 결합으로서 구체화되리라고 결론지을 것이며 테크놀로지 분야의 기술자들

과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더 강한 연대를 요청할 것이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7개의 경향과 그 경향들을 산출하는 구조
적 특질들]

 경향 설명

 1. 확증 가능성

거래들이 암호화된 네트워크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장된

다. 모든 거래들은 처음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개방된 원장에

기록되어 정보 비대칭성을 줄인다.

 2. 전지구성
디지털 거래들과 문화적 정보의 흐름들은 지리적 공간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간다.

 3. 유동

성(Liquidity)

가치저장 장소가 주권적 주체(중앙은행 혹은 민간기업)에 의존

하지 않거나 그 직접적 통제 아래 있지 않기에 가치 유동성이 높

아진다.

 4. 영속성 거래 원장은 애초의 설계상 변경할 수 없다.

 5. 비물질성 거래들은 디지털 매체에서 이루어진다.

 6. 탈중심화 원장이 많은 이해관계자들 및 유지자들 사이에 널리 분산된다.

 7. 미래 지향

이더리움 같은 더 최근에 개발된 블록체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서, 미래 거래들의 예시적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계약의

사용을 통해 작동이 시간적으로 전위(轉位)되는 가운데 ‘저장

된  자율적  자기강화  작용체’(a  stored  autonomous  self-
reinforcing  agency,  SASRA)가  형성된다.

 

[5개의 가능한 블록체인 주권]

 

① 개인 주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구축자들은 암호화 전문가들과 코드작성 전문가들의 사이버

펑크 운동에서 출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구성원 가운데 하나이다. 나카모

토  :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주

의’(libertarianism)의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사토시는 이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지 몇 주 이후에는 기술적 측면보다 넓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강조하기 시작

했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은 진보적 기술 결정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

적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사회가 개선되고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이 더 효율적으로 기

능할 수 있다고 본다. 블록체인은 개인 재산 소유자들 사이의 직접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유포트 아이디(uPort ID) 같은 응용프로그램들은 주요 기업들과 정부들로부

터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제거하고 개인들에게 사생활보호를 제공하려고 한

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위계적 제도들에 P2P 네트워크들로 도전하

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광범하고 점점 더 늘어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규제를 통한 감시의 사회로부터 자율적 개인들의 분산된 사회로의 총체적인 이행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② 민중 주권

두 세기 이상 자본주의적 논리를 넘어선 세계를 구축해온 협동체 운동은 블록체인이

가진 전지구성,  유동성,  영속성,  탈중심화,  미래 지향 경향을 최대한 활용하기

에  좋은  조건에  있다.  이  경향들을  통해  블록체인은  민중의  ‘협동적  공통

체’(cooperative commonwealth)라는 장기적 비전을 현실화하여 발전된 교환, 소통,

 거버넌스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통해 실행되는 ‘전지구적 테크놀로지 공통체’를

구축하고 있다. 민중 주권의 탈중심화된 전지구적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현재 존재한다. 블록체인 퍼 체인지(Blockchain for Change)는 블록

체인의 변경 불가능성과 전지구성을 사용하여 집 없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분을 제

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  푸미(Fummi)를  개발했다.  계약  행정과  관리를  다루

는 SASRA를 통해 블록체인의 미래 지향 경향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이 농업 협

동조합들을 위한 애그리레저(AgriLedger)의 개발에서, 그리고 에너지 협동조합들

을  위한  파일론  네트워크(Pylon  Network)의  개발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니

터(Duniter)와 페어코인(Faircoin) 같은 탈중심화된 커먼즈 기반 통화들이 현재 사용

되고 있다. 이 통화들은 (기본소득이라고도 알려진) 보편적 배당 등의 마련을 통

해 불평등을 감소시키도록 코드화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블록체인 구조에 담긴 병



목현상과 불평등을 피해가도록 설계된 일련의 차세대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이 출현하

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이 홀로체인이다.

우리는 블록체인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협동체 운동에 강력한 도구다 된다

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블록체인의 여러 경향들이 현재 진행되는 협동체 기획들

과 병행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이자면, 블록체인의 분산되고 안

전한 구조 안에는 자본주의적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친민주적 기획들과 상충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억압에 대한 제한된 보호막이 들어있다.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블

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에 접근하는 데 가상사설망(VPN)이나 프록시 시스템을 사용

하기만 해도 국가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많은 중앙집중화되고 수면 위에 노출된 사

회운동조직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덜해진다. 전지구적 테크놀로지 공통체의 구축

에 장애물에 존재한다면, 이 장애물들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경향 안에 있는 것

이 아니라 협동체 운동 자체의 다소 협소한 경로 의존성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

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극대화하기에 충

분한 개방적이고 사용자-친화적이며 확장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망한 문화를

창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한다.

 

③ 테크놀로지 주권

테크노크라시(기술지배)의 특징은 기술 지식의 사용과 통제를 통해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우월한 테크놀로지 지식과 위치를 가진 사람

들에게 유리하다. 블록체인 코드 작성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준거틀을 세우고 이

틀을 통해 대안들을 사고하고 설계상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서 이점을 누린다. 이런 이점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개

인적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확립으로 가는 경로가 될 수도 있

다.

블록체인 초기에는 오픈소스 코드가 협동적 방식으로 공동창조되었으며 블록체인의

핵심적 발전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블록체인 코드작성이 다른

유형의 프로그래밍보다 더 힘들고 블록체인 기반 응용프로그램들을 창조하는 데 집

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참여보다 더 분명한 목적의식을 동반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런데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의 수익성이 점점 더 좋아지자 기업에 속한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블록체인 개발자 억만장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적어도 하나의 경향, 즉 미래 지향성은 테크놀로지 전문가

들의 주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자체의 주권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SASRA의

개발은 이윤, 관리 및 서비스를 분산시키고 탈중심화하면서 스스로 돌아가는 블록



체인 사업체들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독립적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심화된 자율조직들)들은 다양한 스마트 계약들을 자

동적으로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계약의 신뢰성과 법적 지위를 확증하는 일

을 해온 법률가들, 회계사들, 기술 관료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는 작

업협동을 위한 탈중심화된 플랫폼을 시험하고 있는 콜로니(Colony)이다. 테크놀로

지든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든, 민주주의에 복무하든 자본에 복무하든 개인에 복무

하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주권 형태를 향하여 가고 있다

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

 

④ 기업 주권

따라갈 수 없는 금융동원능력을 가진 주요 기업들은 블록체인의 다섯 경향을 자신들

의 목적에 강제로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코닥, 아마존, 페이스북 및 기타 기업

들은 자신들의 플랫폼 암호통화를 창조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잠재적 혜택을 포착했

다. 블록체인 암호통화들은 회사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갈 앱을 구축하는 개발자들

이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회사의 통화를 상금으로 자동으로 나누어

주는 스마트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기업 ‘토큰 경제’는 전통적인 기

업도시(company town)처럼 다가온다. 이 경우에 온라인 공간의 소유자가 주권자가

된다. 그런데 기업들은 터무니없이 나쁜 주권자들이다.

구글 같은 이미 기능하고 있는 기업 주권체들은 기존의 공간들을 흡수함으로써 그들

의 배타적인 주권 영토를 주장하고 확장한다. 블록체인의 확증 가능성과 영속성의

도입이 이 기업플랫폼들이 포획하여 화폐화하는 데이터의 세밀도(granularity)((어떤

모델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세부의 수준. 세밀도가 높을수록 세부의 수준

이 깊어진다. 세밀도는 보통 일단의 데이터에서 세부의 규모 혹은 수준을 특징짓는데

사용된다. ))를 높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위계를 강화하고 힘을 중앙집중화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직접적 효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세계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점을 가진 조직들이기에 그들의 논리를

주류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에 짜넣는 경쟁에서 기선을 크게 제압할 수 있으며 앞

으로 중개자제거(disintermediation)((중개자제거(disintermediation) : 일반적으로 공

급망으로부터 중개자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

급하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제3자인 ‘중앙’을 제거하여 P2P방식

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응

용프로그램들을 봉쇄할 국가정책들을 실행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다. 환경경제학 문

헌에서  ‘테크놀로지  강제’(‘technology  forcing’)((‘테크놀로지  강제’(technology
forcing)는 현재는 성취될 수 없고 비경제적이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충족될 수



행표준을 수립하는 규제 전략이다. 입법이나 규제규칙들은 종종 이 표준을 달성하는

시점도 정한다. 만일 이 시점에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허가증을

구입하게  한다.

http://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theme-articles/economic-and-p
olicy-analysis-of-advanced-biofuels/technology-forcing-and-associated-costs-and-
benefits-of-cellulosic-ethanol 참조))를 규제 압박에 의해 추동되는 테크놀로지 발전

이라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블록체인이 기업화되면서 기업 주권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본다.

 

⑤ 테크놀로지–전체주의적 국가 주권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필연적으로 국민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

장해왔다.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국가 제도들과 초국

적 제도들이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그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블록체인 활동은 밀어주

고 선호하지 않는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은 ‘규제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초기코인공개’를 마치 범죄인 듯이 형사적으로 수사하거나, 통화거래

소들에게 사용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암호화폐 트레이드에 자본이득세를 부

과하거나, 비국가 암호화폐들을 범죄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강대국들과 또한 우루과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케냐 같은 특정 지역 테크놀로지 주도국들( 및 여러 군

소 국가들)은 모두 새로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활용에서 전략적 비교우위

를 점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개입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장악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국가들은 블록체인의 확증 가능성, 전지구성, 영속성, 미래 지향 경향에서 전지

구적으로 개인들의 일상적 삶에 개입할 더 큰 능력을 찾고 있다. 이 확대된 능력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전체주의적 형태의 국가주권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

선 국가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데, 블록체인에 의해 가능해지

고 인공지능에 의해 증폭된 사물인터넷(IoT)이 국가가 물질계와 사회를 감시할 수 있

는 정도를 높여준다.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2020년쯤에는 크기가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거의 210억 개의 장치들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가 상호작용하는 물체마다 블록체인에 연결된 작은 칩이 삽입되면 국가 기관들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정치적·경제적 활동들을 감시하고 훈육시키려 할

것이다.

이 예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권력을 잡은 정당들은 예외 없이 자기 당에

http://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theme-articles/economic-and-policy-analysis-of-advanced-biofuels/technology-forcing-and-associated-costs-and-benefits-of-cellulosic-ethanol
http://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theme-articles/economic-and-policy-analysis-of-advanced-biofuels/technology-forcing-and-associated-costs-and-benefits-of-cellulosic-ethanol
http://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theme-articles/economic-and-policy-analysis-of-advanced-biofuels/technology-forcing-and-associated-costs-and-benefits-of-cellulosic-ethanol


게 유리하도록 ‘표적 유권자층 투표방해’ 테크놀로지(targeted voter suppression
technologies)를 사용한다. 경찰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유색인 공동체들에 더 치

중하는 ‘예측 치안’을 실행한다. 국가의 복지 부서들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식

량보조금의 쓰임새나 연금사기 등을 추적한다.  중국 정부는 개인들을 그 경제

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국민평판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국가통제로 이동하고 있다. 요컨대 최근의 역사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민주화 방향보다는 전체주의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할 이유를 제공해준다.

 

[결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구조는 분산되고 민주화되고 기술화된 주권으로 향하는 경향

이 있다. 기업 자본과 국가가 이 경향을 포획하거나 재편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여러 유리한 점들을 가진다. 초기부터 움직였고,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공무원들을

움직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유리한 점들에 대항해서 개인 주권의 주창자들의 분

산된 저항이 효율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민중 주권은 미래를 가질 수 있

다. 협동체들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테크놀로지와 대중의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초

기의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블록체인 코드 작성자들의 사고방

식과 일상적 실천의 많은 부분은 이상적,  유토피아적,  탈중심적,  협동적이다.  

더 나아가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의 초기 투자를 통해 부유해져서 임

금노예상태로부터 자유롭다. 이들이 잠재적으로 결정적 위치에 있으며 이들의 친화

성이 중요성을 가진다. 여기에 2008-2014년의 전지구적 민주주의 운동의 고조에

서 표현되었고 협동체들이 그들의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에 프로그램해 넣고 있는

종류의 전지구적 사회에 대한 강한 욕망을 더한다면, 전지구적 민중 주권의 출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블록체인을 좋게 쓰는 법

http://commonstrans.net/?p=1112


저자  :  애런 퍼낸도(Aaron Fernando)
원문 :  “Blockchain  as  a  force  for  good:  How  this  technology  could
transform  the  sharing  economy”  (2018.7.14)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분류 : 내용정리

정리자 : 정백수

설명 : 우리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비트코인 등과 같은 투기적 자산이

되어버린 암호화폐와 딱 붙어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말고 분리해서 보아야 한

다. 전혀 다른 목적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를 들어 에너지 낭비

를 유발한 작업증명(Proof-of-Work) 같은 기술적 세부와도 분리될 수 없는 것

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 세부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

은 그 잠재력을 보는 것이다. 물론 이때 블록체인이 가진 잠재력이란 이윤

을 찾아 세계 전역을 호시탐탐 엿보는 자본 세력의 관점에서 본 잠재력이 아

니라 그러한 세력이 활개를 치도록 구조지어진 경제에서 벗어나서 생산자들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대안경제로 이행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다. 이런 잠

재력을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분산된 원장’이라는 특징

이 함축하는 것은 제3자(‘중앙’)� 이는 생산자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권력

에 다름 아니며, 이런 권력의 대표적 형태가 자본으로서의 화폐이다�의 개

입을 배제한 거래(상호관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새로운

잠재력이 금세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물신화된 화폐에 의해 오랫동안 단련

되어 와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인간관계�자본주의적 인간관계�를 바꾸는 데

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그러기 전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이 인간관계에 의

해 악용·위축·왜곡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새로운 인간관

계 그리고 그에 동반된 인간과 사물의 새로운 관계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사

례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된다. P2P재단의 블로그에 7월 14일 자로 게재

된 “Blockchain as a force for good: How this technology could transform
the  sharing  economy”라는 글에서 셰어러블(Shareable)의 퍼낸도(Aaron
Fernando)는 이러한 사례들 여럿을 소개하면서 그 사이와 말미에 블록체인

에 대한 다소 기본적인 설명, 위험성,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삽입한다. 아래는 이 글의 내용을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원래 블록체인은 영속적이며 공적이고 분산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암호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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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용하는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킨다. 여기서 ‘분산된’이란 어떤 데

이터가 통과될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다수의 컴퓨터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업데

이트하고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속적이며 공적’이란 이 유형의 데이터에 가해

진 모든 변화는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된 순간까지 소급하여 모두에게 보여짐을 의미

한다.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광고된 많은 네트워크들이 종종 그다지 공적이지도 않고 분

산적이지도 않다. 모든 블록체인들이 고유의 암호화폐를 가진 것도 아니다. 고유

의 암호화폐들이 있는 경우 이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안전하게 할 인센티브로서 발

행된다. 이는 채굴(mining)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 발행된다.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은 데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제 채굴 방식은 구식이 되어가고

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비트코인 등처럼 그저 투기적 자산을 위한 것이 아니

다. 지구 전역에서 여러 조직들이 공동선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블록체인을 이용

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다. 블록체인은 미래의 공유경제가 그 위를 달려갈

강력한 레일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사용에서 조심할 점]

코넬 대학의 전산학 교수이며 <암호통화 및 계약 이니셔티브>(the Initiative For
Cryptocurrencies & Contracts, IC3)의 공동 이사인 씨러(Emin Gün Sirer)는 ‘두

세계’에 대해 말한다. “한 세계에는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윤에 의해 고도로 추동되

는 개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다른 세계에는 정반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며 화폐를 통한 자기

개인의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들의 다수에게

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부트스트래핑은 컴퓨터의 경우 줄이면 ‘부팅’이

다. 일반화하면 스스로 시동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 애초에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부팅 문제를 도와주는 기획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It’s  a Shareable Life라는 책의 공동저자이며 셰어러블 기고자인

러스트럼(Chelsea Rustrum) 같은 사람은 이 두 세계를 화해시켜서 같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러스트럼은 <블록체인 좋게 쓰기>(Blockchain  for
Good)라는 그룹을 만들었으며 이 그룹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와 뉴욕에서

정기모임을 가지며 또한 이 공간을 주체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만드는 일을 중심으로

조직활동을 한다. 블록체인 공간에는 여성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일이 극히 부족하

며 소수자들의 관점도 기술산업에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https://www.shareable.net/
http://blockchainforgood.us/
http://blockchainforgood.us/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이 생태계는 급속하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

들과 코드가 매우 빠르게 배치되고 있어서 스타트업들은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데 큰 압박을 느낀다. 이러한 급속함으로 인해 코드에 버그가 생기거나

실수가 나오면 기금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새로운 생태계를 노리는 사기

와 피싱(phishing) 공격이 추가된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판매되는 자산과 관련된 규제환경이 극히

불확정적이며 나라마다 법이 다르게 작용한다. 특정 유형의 블록체인 자산이 증권

인지 상품인지 화폐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산군인지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

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 게다가 몇몇 초기코인공개(ICO)는 순전한 사기였으며 다른

많은 초기코인공개들도 백서에서 (웹사이트 그리고 팀의 사진들이 여기에 곁들여

져 있다) 제시된 정직하지만 부적절한 아이디어에 그친다.

 

[블록체인을 좋게 쓰는 사례들]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Brooklyn Microgrid)

이는 스타트업인 LO3 Energy의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공유

한다. 태양전지판과 같은 녹색 기반시설의 공유와 공동체 재정이 이 모형의 일부를

이룬다.  사람들은  설비투자에  낸  만큼  가져간다.  자산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생산과 연동시키는 맞춤형 블록체인

을 활용하여 가격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의

핵심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 에너지 가격을 뒤집어엎고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

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에너지사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역수준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 기획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스마트한 방법이며

에너지 그리드[전력 유통망을 가리킨다�정리자]를 지역화하고 동네의 탄소발자

국(carbon footprint)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시간 가치와 장소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

을 구축한다. LO3가 하드웨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발로 뛰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다. 이와 유사하게 블록체인 기반의 P2P 에너지그리드를 실험하는 조

직들로 Power Ledger, Swytch, WePower가 있다.

 

https://lo3energy.com/


오리진(Origin)

오리진은 제대로 된 P2P시장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여기서 블

록체인은 하나의 사이즈가 만능인 해법들에 대한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대안들

을 공동체들에게 제공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조직화할 수 있게 하고 튼튼한 지

역화를 가능하게 한다.  가령 에어비앤비는 샌프란시스코,  리우데자네이루,  동경

이라는 전혀 다른 세 도시들에서 동일한 조직으로 숙박공유 시장을 운영한다. 오리

진은 에어비앤비의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은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숙박공유 시장을

구축할 수 있게 돕는다.

 

위트러스트(WeTrust)

세계에서 은행과 거래하지 않거나 조금만 거래하는 성인이 20억 명이나 된다. 위

트러스트는 이들을 돕는다.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대출서클(a lending circle)을
내놓았다. 대출서클(지역에 따라 money pools, tandas, susus, chit funds 등등으로

도 불린다)[우리의 전통적인 ‘계’에 해당할 듯�정리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된 공동체 금융과 P2P신용(peer-to-peer credit)을 가능하

게 한다. 대출서클은 이미 2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왔으

며 금융기관이 ‘신뢰받는 제3자’로서 개입하지 않고 동료들 사이에 대출이 가능하

도록 했다. 그런데 이 서클들의 대부분은 현금을, 법정 화폐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고 매우 불편하다. 블록체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비를 줄이며 투

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트러스트는 이 테크놀로지를 사람들의 기존의 금

융 관련 행동에 적용하는 데서 잠재력을 본다.

 

코라(Kora)

코라는 가령 스마트폰 같은 이미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에 블록체인을 통합해 넣는 방

법을 찾음으로써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직접 접근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코라는 일련의 집단들�나이지리아의 농부들, 페루의 커피

생산자들, 방글라데시의 협동조합�과 직접 작업하면서 다른 방식으로는 금융생산물

에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들에게 금융생산물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블록

체인은 이 집단들이 금융서비스에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기금과

관련한 투명성을 증가시키며 기획의 규모가 더 쉽게 커지도록 해준다. “우리는 사용

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할 뿐이고 블록체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방

법이다”라고 코라의 공동창립자이자 COO(chief  operating officer)인 후(Maomao

https://www.originprotocol.com/en
https://www.kora.network/


Hu)는 말한다. 블록체인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킴으로써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유형

의 집단은 종종 전통적인 금융 및 시장 세력에 의해 불리함을 겪던 기존의 공유경제

주체들이다. “어디에 가든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었다”고 후는 말한다.

 

모에다(Moeda)

모에다는  암호신용업  플랫폼으로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financial
inclusion : 금융소외계층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간에서 블록체인

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다. 모에다는 임팩트 투자자들((임팩트 투자 : 재무

수익과 함께 예측 가능한 사회 또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단체, 그리고 펀드들에 대한 투자))에게 투명한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업가들에

게 서비스로서의 은행업 플랫폼을 제공한다. 즉 공동체가 소유하는 기업에 임팩트

투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공동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본다. 모에다는

브라질의 사업체들에게 일련의 마이크로대출과 종자기금을 제공했으며 이 일을 위해

우니카페스(Unicafes)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농업협동조합 네트워크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도시들

블록체인 기반의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는 ICO를 넘어선다. 도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공적 기획들을 위해 기금을 모아 분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의 버클리시가 시 증권의 백본(backbone)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작은 기획들에 더 유연한 기금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

다.  이로써  부유하지  않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작은  기획들에  동료펀딩(peer-
funding)을 하고 그럼으로써 금융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통 금융회사들은

작은 기획들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스틴 시도 최근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무주택 시민들에게 신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여기서 자기주권

적 신분(a 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이 나온다. 이는 그 신분을 소지한 개인이나

주체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적절한 맥락에서 다른 개인,

 조직, 기관에 보여줄 수 있는 영속적인 신분이다. 자기주권적 신분은 탈중심화

되어있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신분 절도 혹은 지난해의 이퀴팩스(Equifax) 해킹 사건

https://moedaseeds.com/


같은 일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자기주권적 신분은 개인들과 작은 조직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제3자의 개입 없이 확증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식으로 P2P 방식

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 대하여 집주인은 신용보고를 기다

리지 않고 임차인이 허락만 한다면 그 동안의 임차료 지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기주권적 신분은 스타트업들, NGO들,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취약계층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블록체인과 교육 및 원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앰플리(Amply)는 아이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자기주권적 신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앰플

리는 종이문서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모바일 앱의 결합으로 대체했다. 앰플리의 스

마트폰 앱은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기록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며, 서비스 제공자들

도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앰플리와 그 파트너 회사인 익소(ixo)는 세세한 결과들을 추적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

용함으로써 남아프리카 정부, 비영리단체들, 개별 기부자들이 임팩트를 더 정밀하

게 추적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려고 한다. 이는 널리 사용되면 투자자들이 자신들

의 투자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들 사이

에서, 혹은 국경을 가로질러 일어나는 일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크게 단순화하고

그 공유를 (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면서) 가능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공공선으로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거래나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적, 가령 권력으로부터의 혹은

부유한 상대로부터의 검열에 맞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시빌(Civil)
이라는 저널리즘 플랫폼은 이 잠재력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적 도메인에 영속적으로

안전하게 두려고 한다. 시빌에 무언가가 발표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접속하여

그 내용의 영속적인 보관을 가능하게 하고 누구도 사적인 이득을 위해 그 내용을 바

꾸거나 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주된 측면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유

형의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를 나중에 지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http://amply.tech/
https://ixo.foundation/
https://civil.co/


 

지우거나 바꾸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다. 2016년에 헝가리 신문 넵사바

드샥(Nepszabadsag, People’s Freedom)지가 헝가리 수상 오르반(Viktor Orban)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쇄되고 모든 기록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졌다. 미국

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국의 기후변화 웹페이지들을 폐쇄했다. 기록들은

아직 볼 수 있다.

 

시빌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에 지역 웹사이트들이 겪은 일 때문이다. 2017년

에 뉴스에 주력하는 미국의 지역 언론인 DNAinfo와 Gothamist가 억만장자 소유자

에 의해 갑자기 폐쇄되었다. 8년 동안 쌓인 기록이 하루 사이에 끌어내려졌다가 대중

의 소란한 항의 이후에야 복구되었다. 탈중심화된 블록체인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백업해두면 이런 일은 대폭 줄어든다.

 

오늘날 미디어가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대해 차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블록체인은  ①  기술적  만병통치약  ②  투기자들,  사기꾼들이  양성하는

묵시록적 암호거품의 추동자 ③ 정부를 전복시키고 재계를 무릎 꿇릴 혁명의 힘이

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소란이 잦

아들고 실제로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용 사례들이 남게 될 것이

다. 본래 P2P 기술로서 구상된 블록체인의 잠재력의 예봉은 여전히 공유경제의 기

술적 지주(支柱)로서 봉사하는 데,  그리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보공

유, 심지어는 민주적 자치 및 지역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데 있다.

 

블록체인에 푹 몰입된 세계는 완전히 변형된 세계, 즉 협동조합, 학교, 지역 그룹

들이 정부나 다국적기업과 동일한 기술적 이점을 다수 가지는 세계일 것이다. 또한

그 세계는 전기, 무선인터넷,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세계만큼이나 우리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세계가 될 것이다.

♣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와 이동성공유

저자  :  보이드 코헨(Boyd Cohen)
원문  :  “How  to  power  shared  mobility  startups  with  blockchain
technology“ (2018.04.21)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분류 : 번역

옮긴이 : 민서

설명 : 이글에 ‘mobility’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교통 혹은 교통수단을 가리킨다. 그러나 ‘IoM’이라는 프로토콜의 존재를 감

안하여 주로 ‘이동성’이라고 옮기고 맥락에 따라 간혹 ‘이동수단’ 등으

로 다소 변경하여 옮겼다. ‘이동성’이라고 옮기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어색

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mobility’ 같은 추상명사가 언제라도 구체

명사로 쓰일 수 있어서 간혹 이렇게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간편할 수 있

다.

 

보이드 코헨(Boyd Cohen)이 쓴 이 사설은, 어떻게 이동성을 위한 새로운 블록체

인의 레이어가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스타트업기업들로 하여금 신속히 서비스에 착

수해서 네트워크 효과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지를 탐구한다. 코헨은

이동성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오픈소스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아이

오몹>(IoMob)의 공동설립자이며 바르셀로나의 EADA 경영대학원의 연구부원장이

다. [P2P블로그 편집자]

 

 

<셰어러블> 독자들은 번성하는 공유경제와 어번 커먼즈 및 공유도시들을 지원할

필요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중첩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우리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다양한 공유경제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많

이 등장하여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순환적이며 공유된 접

근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어쩌면 도시 풍경을 이루는 부분들 가운데 공유

경제 기업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이 이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타당한 이

http://commonstrans.net/?p=1073
https://blog.p2pfoundation.net/how-to-power-shared-mobility-startups-with-blockchain-technology/2018/04/21
https://blog.p2pfoundation.net/how-to-power-shared-mobility-startups-with-blockchain-technology/2018/04/21
https://blog.p2pfoundation.net/how-to-power-shared-mobility-startups-with-blockchain-technology/2018/04/21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us/
https://www.shareable.net/users/boyd-cohen
https://www.shareable.net/users/boyd-cohen


유가 있다. 도시는 차 한대에 한 명이 타고 통근하는 차량들이 70%에 달하여 너무

혼잡하고 오염되었다. 우리는 도시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투자자산을 개인용 이동수

단들의 이동, 주차, 주유(대부분 화석 연료)에 쓰느라고 그 귀중한 자산을 더 나은

다른 쓰임에 할당하지는 못했다.

이동성공유와 관련된 공간은 아주 광범위하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다양한

유형의 이동성공유 사업모델들을 목격했는데, 예를 들어 (시 범위 혹은 P2P 형태

의)  자전거공유,  자동차공유,  자동차  함께  타기,  주차공간공유,  전기자동차  충

전소에의 공유된 접근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실제로 <Sharemrkt>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만 그와 같은 이동성공유를 시 규모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

는다.

하지만 <IoMob>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은, 어떻게 점차 더 많아지는 이동수

단을 공유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이, <우버>나 <캐비파이>(Cabify)  같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대규모 다국적 이동성 기업들 및 <집카>(Zipcar)와 같은 훨씬 더 친절

하며 한층 규모가 큰 상대와 경쟁하거나 시 범위에서 자전거공유 계획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이동성공유 시장은, 브랜드와 사용자 베이스를 구축하

기 위해 이미 얼마 안 되는 자산을 지출하고 있는 각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지불방

식, 사용자 등록, 평판관리 등등을 처리하는 스타트업기업 자체의 기본적인 기술

또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힘든 싸움이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일련의 오픈소스 과학기술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위의 시나리오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한다. 대

기업과 대중교통 운영자들—아니, 사실상 이동성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운영

자들— 이 일단 지역법을 따르는 것으로 확증되면 그들은 프로토콜에 연결되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된다. <이동성 인터넷>(Internet of
Mobility, IoM)은 각 이동성제공자(사업자)에게 그들의 자체 앱을 출시할 것을 요구

하지 않으면서 기반시설과 사용자 베이스에의 접근을 공유하는 운영자들의 열린 생

태계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왜 대규모 기업이 자신들

의 사용자들을 스타트업기업과 기꺼이 공유하려고 하겠는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고객 요구의 충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유지에 도움을 준다.

2. 공급자들 간에 이전에 설정해 놓은 계약—혹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용자에게 다른 공급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공급자는 그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유된 각 고객에 대해 얼마

의 커미션을 내야 하는지가 확정될 것이다.

https://sharemrkt.com/search
https://www.iomob.net/


우리는 모든 이동성 제공자들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생태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

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초기에는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공공

이동성 서비스와 사설 이동성 서비스가 한 도시에서 사용자들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을 향한 한 걸음은 이미 내디뎌졌고 ‘서비스로서의 이동성’(Mobility  as  a
Service, MaaS)이라고 부른다. MaaS 모델은 정해진 한 달 동안 일정 양의 혹은 무제

한의 서비스에 따른 월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주자들을 위하여 일련의 공공 혹

은 사설 이동성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우리는 IoM 프
로토콜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MaaS 모델을 기존 모델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블록체인과 IoM은 한층 더 나은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이동성을

공유하는 스타트업기업과 기존의 이동성 제공자들은 오픈프로토콜과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독점적인 방식으로 사용자들과 기반기술에의 접근을 공

유할 수 있다. 사유(私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도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동

성 서비스와 제휴하는 사설 기업들이 MaaS 모델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동성 혁신을 이루거나 스타트업기업들이 지역의 이동성 시장에 접근할 여지가 거

의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MaaS와 오픈 IoM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상상해보기 시작

했다. 즉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모든 이동성 운영자가 각 사용자의 개인 통행패턴을

근거로 해서 월 가격 패키지를 개발하는 오픈 허브 제공 웹싸이트와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신규 사용자가 관련 웹싸이트로 가서 자신의 통행패

턴을 설명하거나 시스템이 일정기간 동안 자신을 추적하도록 하면, 그런 다음에는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이동성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드롭다운 메뉴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든 고르고 월별 패키지에 그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개인맞춤 이동성 서비스’(Personalized
Mobility as a Service, PMaaS)라고 하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우리 경제를 탈중심화하고 민주화할 잠재력을 산출한다. <이

동성의 인터넷>은 이동성을 공유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적인 서비

스를 시작하고 도시의 사용자들에게 민주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용자들의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탈중심화된 거버넌스를 위한 패턴들

저자  :  리처드 D. 바틀렛(Richard D. Bartlett)
원문  :  “Patterns  for  Decentralised  Governance  and  why  Blockchain
Doesn’t  Decentralise  Power… Unless  You Design It  To”  (2017.9.22)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분류 : 번역

옮긴이 : 부엉이

설명 : 이 글은 사실 같은 사이트에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강연의 일부 내

용을 텍스트로 전환한 것이다. 바틀렛은 오큐파이 운동에서 영감을 얻어 개

발한 의사 결정 소프트웨어인 루미오(Loomio)의 공동 설립자이며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열렬한 팬이다

 

탈중심화된 거버넌스를 위한 패턴들

 

제가 최근 더블린에서 개최한 레:푸블리카(re:publica) 학회에서 강연 하나 했습니

다.  이런 ‘인터넷과 사회’ 학회에 매번 갈 때마다,  블록체인의 과장된 선전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짢은 기분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명은 신뢰받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사랑한다.

일단 블록체인을,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누구나 신뢰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작동시킨다고 신뢰받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생각해보세

요. 전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보험, 

http://commonstrans.net/?p=1037
https://blog.p2pfoundation.net/patterns-for-decentralised-governance-and-why-blockchain-doesnt-decentralise-power-unless-you-design-it-to/2017/09/22
https://blog.p2pfoundation.net/patterns-for-decentralised-governance-and-why-blockchain-doesnt-decentralise-power-unless-you-design-it-to/2017/09/22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us/


금융, 주식 시장을… 그리고 많은 정부 기능 역시, 예를 들어 투표자의 자격, 세

금, 혜택, 법률, 시민권을…

우리의 정체성, 상호 작용, 금지 그리고 어포던스(Affordance)는 상당 부분 이 신

뢰받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열광하는 거죠. 분산되고 신뢰받는 데이터베이스

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니까요. 확실

히 이 혁신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암호 통화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의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자신의 선거를 치루

고, 새로운 가치들이 있는 새 시장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낡고 느리고

부패한 제도들을, 우리 자신을 만들 빛나고 새로운 제도들로 기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어떻게 권력을 탈중심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술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만약 우리가 광범위한 사회에서

마주치는 도전들을 바라본다면, 사회 변화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만약 뒤로 물러

서서 단지 한순간만 “어떻게 우리는 권력을 탈중심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면, 그러면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하자”는 굉장히 힘없는 대답처럼 느껴집

니다. 나에게는, 가장 위급한 권력 불균형이 성, 인종, 그리고 계급을 나누는 선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듯합니다.

권력의 탈중심화 기획에서, 블록체인은 대부분 실질적인 일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

로 돌리게 하는 붉은 훈제 청어 역할을 합니다.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식민지화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 임금 노예 제도를 종식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덧붙이자

면, 우리는 파시즘도 다시 죽여야만 합니다).

기술을 탈중심화하는 것이 권력을 탈중심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 나

는 정말 가슴 벅찹니다. 블록체인 기업가들과 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나의 요구는 간

단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계획이 권력을 탈중심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면, 제발 나에게 단지 효율성과 자금의 금융권 이탈의 관점보다 정의의 관점에서 설

명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권력을 탈중심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재미있

습니다. 하지만 10명이 함께 일하게 해보면, 당신은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범위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협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

면 우리의 큰 범위의 개입이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나는 더욱더 희망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10명 혹은 100명 정도의 범위에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우는 가상 정부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정의롭거나 평등하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 운동들에 핀테크로 힘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탈중심화된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서 전 기쁩니다, 그리

고 여러분이 문제들을 한 번에 몽땅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

다.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돈, 법, 시민권을 재창조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단지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당신이 권력을

탈중심화하는 일에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탈식민화, 노동자의 권리들, 페미니즘

혹은 다른 사회 운동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  #Occupy  운동  또는  #IdleNoMore  운동  또

는 #BlackLivesMatter 운동 또는 #WomensMarch 운동이 사회 운동에서 경제 운동

으로 차차 변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십시오.

권력을 탈중심화하기 위해 고안된 탈중심화 테크 프로젝트

한 공개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저는 명시적으로 정의 지향적이거나 커먼즈 지향적인

모든 탈중심화 프로젝트로 데려다주는 링크들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가 모은 것이 아래 있습니다. 더 추가해주세요.

faircoin: 협동조합적, 사회 정의적, 민주적, 생태적 윤리를 갖춘 암호화된 화폐

osm-p2p: 추출적 산업에 대한 토착민의 저항을 지원하는 매핑 도구

scuttlebutt.nz: 거대한 커뮤니티를 갖춘 가십 플랫폼

economic space agency: 공동체 지향적인 탈중심화되고 프로그램된 조직들을 만들

기 위한 곳

social.coop: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마이크로 블로깅

redecentralize.org: 커뮤니티 + 앱 디렉토리

duniter: 기본소득이 내장된 암호화된 화폐

이런 프로젝트들을 칮아준 P2P재단 위키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https://www.facebook.com/rdbartlett/posts/10154793210070718
https://fair-coin.org/
http://www.digital-democracy.org/blog/osm-p2p/
https://www.scuttlebutt.nz/
https://economicspace.agency/
https://social.coop/about
http://redecentralize.org/
https://duniter.org/en/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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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거버넌스의 확대 :  ‘코드가 법이다’
에서 ‘법은 코드다’로

 

I.
우리는 플랫폼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플랫폼들의

사용자 베이스는 기존의 국민국가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페이스 북 20억, 

유튜브 10억,  인스타그램 7억. 그런데 이 플랫폼들의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이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의 상호작용과 온라인 소통을 소스코드

에 함입된 불명료한 규칙들을 통해 규제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들에 의해 통치

http://commonstrans.net/?p=1028
https://journals.openedition.org/factsreports/4518
https://journals.openedition.org/factsreports/4518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us/


되며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디지털 환경은 코드를 통해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가는 문을 열었다. 레씩

이 말했듯이 “코드가 법이다”(Lessig, 1999). 코드가 궁극적으로 인터넷의 구조이며

기술공학적 수단을 통해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에 의해 규제됨에 따라 우리는 규칙들을 직접 시행하

는 수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에 더 의존하게 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을 규정하는 전통적인 법적 규칙과 달리, 기술적 규칙들은 애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한다. 이로 인해서 제3자적 위치에 있는 당국이 법을 어긴 사

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궁극적으로 법보다도 더 자

주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의 특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한다.

그 상징적 사례는 디지털권리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이는 저

작권법의 조항을 기술적 보호조치로 전환시켜서 저작권이 걸린 작품들의 사용을 제

한한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가 가지는 장점은, 법원이나 경찰이라는 제3자에 의한

사후(ex-post) 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규칙들이 사전(ex-ante)에 시행되어서 사람들이

애초에 규칙을 깨는 것이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래적으로 유연하고 다의

적인(모호한) 전통적인 법적 규칙들과 달리, 기술적인 규칙들은 극히 형식화되어

있고 모호성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기에 사법적 중재의 필요가 없어진다.

코드에 의한 규제는 오늘날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많이 채택된다. 

정부들과 공공 기관들도 코드 기반의 규칙들을 정하는 데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들

과 기술공학적 도구들에 점점 더 의존하며 이 규칙들은 그 바탕에 깔린 테크놀로지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시행)된다. 예) ① 미국의  No  Fly  List.  이는 국가안보에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여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다(Citron 2007). ② 사
법적 의사결정과 선고형량이나 집행유예를 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 알

고리즘을 사용하기(O;’Neill 2016).

사회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기술공학적 도구들이나 코드 기반의 규칙들을 활용하는

것은 법을 자동화할 수 있고 규칙과 규제를 사전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코드에 의한 규제는 법의 기본적 취지 가운데 일부를 파괴할 수 있

는 중요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

① 코드 기반의 규칙들은 고정되어 있고 형식화된 코드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자

연 언어가 가지는 유연성과 다의성(ambiguity)이 주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 ② 온

라인 플랫폼들의 구조적 실행은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행동을 증진하거나 막으려

하는 플랫폼 운영자들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특수한 선택에 의존한다. 다른

기술공학적 인공물처럼 코드도 중립적이지 않고 본래 정치적이다. 특정의 정치적



구조들을  지지하거나  다른  행동들을  누르고  특정의  행동들을  촉진할  수  있

다(Winner, 1980).

 

II.
비트코인을 떠받치고 있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법을 코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많은 기회들과 함께 나온 새로운 테크놀로지이다(De Filippi & Hassan, 2016). ‘스마

트 계약’—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에 깔려서 분산된 피어들의 네트워

크에 의해 분산된 방식으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출현과 함께 블록체인 테크놀로

지는 사람들이 서로 연계하고 많은 경제적 거래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방

식을 혁신할 수 있게 되었다(Tapscott & Tapscott 2016). 법 혹은 계약 조항들을 스마

트 계약으로 옮겨놓으면 “실행보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단의 코드 기반의 규칙

들이 나올 수 있다. 이 규칙들은 바탕에 깔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당사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항상 계획된 대로 돌아간다.

스마트 계약은 다수의 당사자들(인간이든 기계든)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들은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매개

되고 소스 코드에 삽입된 일단의 부동의 규칙들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스마트 계약

은 거래와 계약을 미리 정해진 일단의 코드 기반의 규칙들(이는 자기실행적이고 자

기시행적이다)로 형식화함으로써 코드에 의한 규제의 응용성을 증가시킨다. 블록체

인 기반의 네트워크들과 스마트 계약은 그 어떤 중앙 서버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중지될 수 없다. 코드에 딱 그렇

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말이다. 이것이 코드 기반 규제의 경직성 및 형식성과 관련

된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코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혹은 그 코드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것조차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계학습(ML, Machine learning)은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외부의 정보원(情報源)으

로부터 지식을 획득하여 학습하거나 명시적으로 행하도록 프로그램되지 않은 일을

행하도록 해준다. 점점 더 증가하는 양의 데이터(‘빅 데이터’)를 얻을 가능성과 신

경 네트워크와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온라인 플

랫폼들에서 기계학습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기계학습 덕택에 전통적으로 코드에

의한 규제와 연관된 한계들 가운데 일부를 피해갈 수 있다. 기계학습은 역동적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코드 기반 규칙들의 도입을 허용하여 자연 언어가 가진 유연성과 다

의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전통적인 법적 규칙들의 특징 가운데 일부를 복제하기 때

문이다. 수집하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만큼 이 시스템들은 적용되는 특수

한 상황들에 더 잘 부합하도록 규칙들을 항상 정련함으로써 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학습의 사용에도 규제의 맥락에서 단점은 있다. 데이터에 의해 추동되

는 의사결정은 이미 편향을 함축하는 불공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Hardt, 2014). 말
로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일반화 작업을 하면서 소수자 그룹들을 구

조적으로 차별하여 예를 들어 인종주의적인 혹은 성차별주의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Guarino 2016).

더 나아가, 만일 법으로 실행되면 이 규칙들의 역동성이 보편성(즉 ‘모두가 법 앞

에 평등하다’)과 비(非)차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는 데 따

라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코드 기반의 규칙들에 법이 통합되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문

제로 삼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점점 더 많은 수가 개별 사용자

들의 프로필에 맞추어질 수 있게 되면 현재의 법적 체계를 특징짓는 보편성과 비차별

성이라는 기본 원칙은 영원히 상실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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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체인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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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원문에는 홀로체인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비디오가 맨

앞에 ‘임베드’되어 있고, 저자인 클링어가 홀로체인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

는 글이 그 뒤를 잇는다. 아래는 클링어의 설명 부분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

다. 정리자가 프로그래밍 분야를 잘 알지 못해서 일부 용어들의 경우 적절

하지 못한 번역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홀로체인: 블록체인이 한 차원 높아지다

비트코인의 중앙 메커니즘인 블록체인은 컴퓨터 과학에서 기념비적인 성취이다. 이

성취로부터 많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출현하여 이 모델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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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홀로체인은 탈중심화를 더 진척시키고 효율성을 최대화하며

모든  유형의  인터페이스들과  응용프로그램들[‘응용프로그램’  혹은  ‘어플리케이

션’은 ‘앱’으로 줄인다—정리자]이 그것과 함께 구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다.

홀로체인은 비트토렌트(BitTorrent)의 평행성(parallelism)을 활용하여 완전히 분산

된 앱들을 가동시킨다.

홀로체인은 분산된 앱들을 위한 ‘데이터 무결 엔진’(a data integrity engine)이다

엔진이란 “움직이는 부분들을 가진, 힘을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기계”이다.(출처

구글)

‘데이터 무결’(Data Integrity)이란 블록체인들과 토렌트들이 해온 일이다. 블록체

인들과 토렌트들은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당신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와 동일

하도록 보장한다. 블록체인들과 토렌트들은 데이터의 순서가 정확하게 동일하도록

보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장애가 일어날 것이다.

분산된 앱들이란 (클라우드가 아니라) 당신의 개인 장치에서 국지적으로 돌아가

는 앱들이다.

스냅챗(Snapchat) 같은 중앙집중화된 앱은 당신에게 중앙집중화된 서버들로부터

데이터를 보내는 작은 파일(앱)을 다운받도록 제공한다.

텐엑스(TenX)  같은  탈중심화된  앱은  탈중심화된  블록체인(Ethereum)  위에서

돌아간다.

분산된 앱은 당신의 개인 장치에서 국지적으로 돌아가며 P2P 연결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스냅챗이 분산된 앱이라면,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모두 분산된 앱을

당신의 폰에 깔 것이며, 사진을 보낼 때에는 그것이 직접 당신의 친구들에게, 오직

당신의 친구들에게만 갈 것이다. 중간에 매개하는 서버들은 없다. 중간에 매개하

는 블록체인도 없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분산된 앱이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컴파일링하는 스크립트(실행되는 코드)인 셈이다.

홀로체인은 공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들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홀로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트위터 클론(복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사실 핵심 팀이

이미 작업을 시작했으며 ‘클러터’Clutter라고 불린다) 메시지의 크기,  해시태그

https://www.snapchat.com/
http://www.tenx.tech/
https://ethereum.org/


들,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매개변수들을 위한 규칙들을 결정하라. 만일 당

신의 이 특수한 트위터 앱에서 개인의 색 선호도에 의해 게시물을 분리하는 것이 중

요하다면, 사람들이 가입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색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앱에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표하기를 게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람들의 응답

을 그들이 좋아하는 색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색 선호 기능을 가진 트위터를 ‘색-트위터’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것

이 가장 유용한 특징은 아니다. 더 유용한 매개변수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여 견해를

수렴할 수 있다. 투표하면서 연령을 선택하도록 하고, 앱을 만든 사람에게 색-트위

터에 이 매개변수를 추가하도록 요청한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앱을 만든 사람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좋아할 때

앱을 만든 사람이 당신의 업데이트를 통합하고 싶어 한다면 앱에 새로운 기능을 집어

넣을 것이다. 그런데 분산된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필요가 있다.

앱을 처음 만든 사람은 두 버전을 모두 돌릴 것인데 (그리고 새 버전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 버전을 모두 돌려야 한다) 이 경우 업그레이

드를 한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트윗 메시지를 남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서  ‘색·연령-트위터’(ColAge-
Twitter)의 HonestlyJamieK로 나를 찾으세요.”

일부 사용자들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계속 색-트위터를 사용하는 쪽을 택할 것이

다. 이들은 색·연령-트위터 계정과는 상호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는 색·연령-트위터의 계정들이 여전히 색-트위터를 돌리는 일련의 사용자들의 옛

체인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색·연령-트위터의 매개변수는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 충족되지 않지만, 색-트위터의 매개변수들은 모든 사용자들에 의

해 충족되기 때문이다.

색-트위터는 그 특수한 앱을 돌리는 사용자들이 있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

다. 만일 모든 색-트위터 사용자들이 오픈라인으로 나가고/나가거나 색·연령-트위

터로 업그레이드한다면 색-트위터가 더 이상 접근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색·연령 트위터를 쓰기로 한 사용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연령을 등록해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쎕터(Ceptr)—홀로체인과 그와 연관된 테크놀로지를 포괄하는 모(母)프로젝

https://twitter.com/honestlyjamiek
http://ceptr.org/


트(parent project)—가 통합되면, 다른 앱이 색-트위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미

보유할 때 색-트위터가 자동으로 이 매개변수에의 접근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입력 기능처럼 보일 수 있다. 당신의 연령을 일단 입력하며, 다시는 입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운로드받은 특수한 앱으로 그 정보에 접근을 승인하기

만 하면 된다.

앱을 만든 사람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을 때

만일 앱을 만든 사람이 제안된 연령 매개변수가 자신의 체계의 비전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업그레이드를 거부하고 색-트위터에 머물 수 있다.

이제 이전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다만 색-트위터의 제작자가 뒤에 처지는 사람이

된다. 나는 원래의 앱의 코드를 취해서 가지치기하여(fork) 연령 매개변수를 추가하

여 홀로체인에서 나의 독립적인 앱으로 띄운다. 사람들은 원한다면 나의 앱을 사용

하여 트윗을 날릴 수 있다.

다른 사례들에서처럼 만일 내 새로운 앱이 색-트위터의 모든 규칙들을 따른다면, 누

군가가 색·연령-트위터 앱으로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할 때 (원한다면) 그와 동

시에 색-트위터 앱으로도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 모든 앱들의 규칙들(색-트위터

에는 색, 색·연령-트위터에는 색+연령)이 충족된다면, 당신은 당신이 돌리고 있

는 수만큼의 앱들—홀로체인-호환적인 페이스북, 플리커(Flickr), 슬랙(Slack) 등—에

서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

탈중심화가 아니라 분산

색-트위터에 게시하고 싶으면 네트워크 부하(負荷)를 나눠가질 태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홀로체인 앱들은 당신의 휴대폰에서 돌아가기에 충분하게 가벼우며 언제라도

당신이 요청한 정보만을 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효율적일 것이다.

만일 탈중심화된 체계라면 색·연령-트위터가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된 노드들(nodes)이 필요하다. 분산된 체계는 전적으로 개별화되어 있으며 사용자

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데 따른다. 그러나 당신의 디앱(dApp)[분산된 체계에서

돌아가는  앱]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당신이  사용자들에게  체계의  샤

드(shard)*를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지 않고 접근을 제공한다면 디앱 유지자들에게 노

드들/서버들을 돌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 모든 앱은 사용자베이스 전체에 분산된 일련의 샤드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샤드

들이 서버부하를 나눠 갖는다. 토렌트 기능에 비견된다.

리프트(Lyft) & 우버  대  라주즈(La’Zooz) & 홀로체인



라주즈는 블록체인 기반의 승차공유 앱이었다. 이 앱은 자립적인 체계로서 기능했

다. 네트워크는 이 앱을 돌리고 토큰을 버는 모바일 사용자들에 의해 지탱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토큰 구입자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탱되었고, 이는 운전자들이 토큰

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서 작동되었다. 이들은 우버가 하는 중간 매개인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 프로젝트가 중도에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블록체인과

연관을 맺어본 누구에게나 완전히 명백한 듯했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 아니었다.

체계를 기업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는데, 왜 중간 매개인에게 돈을 지불하

는가? 리프트나 우버가 오늘날 존재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블

록체인이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있다. 법적 문제, 안전 문

제, 보험요건 등 승차공유를 위한 순전히 P2P적인 체계를 아직은 실행에 조금 못 미

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몇 년 있으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탈중심화된 혹은 분산된 준거 체계들이 바로 모서리를 돌면 보이는 곳에 있다. 우리

는 잠재적인 운전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험의 확인(verification), 배경조사 및 기타 모

든 요건들을 위한 매개변수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 계약과 유사하게 기능

하여 일단 받아들여지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확인의 다음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일단 우버-클론이 나와서 돌아가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치기해서(fork) 전기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들만을 지원하는 생태친화적인 버전을 만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에코-우버는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지만,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매개변수를 제공하

게 될 것이다.

너무 앱이 많다!

에코-우버가 출범한 후에 누군가가 붉은 색 차 용으로 레드-우버를 만들었고 파란색

차 용으로 블루-우버를 만들었다. 만일 운전자가 매스조인드라이버스(Mass-Join-
Drivers) 앱에 가입되어 있어서 적절한 운전자 매개변수에 부합한다면 이 운전자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모든 최신 앱에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레드-우버, 블루-우버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옵션들이 있다

고 상상해보라.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중요하지 않은 선택항들이 있는 셈이다. 사

용자들은 누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운전을 하는지는 개의치 않는다. 빨

리 가기만 하면 된다. 색-트위터와 색·연령-트위터의 경우처럼, 만일 브로드캐스

터로서의 당신이 모든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브로

드캐스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다수의 앱들을 동시에 브로드캐스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자는 모든 적절한 운전 앱들에 승차 요청을 보낸다. 일단 첫 운전자가

요청(call)에 응답하면 그것을 사용자에게로 돌리고 모든 다른 승차 요청은 취소할 것

이다.

홀로체인은 모든 인터넷 앱들의 능력 전부에 동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

과 같다. 언어들이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홀로체인은 전 인터넷 아래

에 IFTTT[‘If This Then That’의 약자로 인터넷과 컴퓨터에 존재하는 여러 별개의

서비스와 앱들을 임의로 연동시켜주는 서비스] 층을 구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

다.

이 글에 기술된 일부 심층적인 특징들은 쎕터(연관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분리된

자매 프로젝트) 안에 내장된 자기기술적인(self-describing)  프로토콜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인 대시보드

오늘날 우리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에 어쩔 수 없

이 만족해야 한다. 우리의 피드를 조작하는 우리의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홀

로체인의 경우, 우리는 앱들이 설정한 매개변수들에만 제한된다. 만일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들이 이 매개변수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가지친 앱으로 매개변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가 앱 위의 층에 존재하고 사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피드들을

마음에 드는 쪽으로 혼합하고 맞출 수 있다. 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대시보드들을

만들 수도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매끄럽게 도약할 수 있다. 나의 모든 앱

채널들에서 적어도 10번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들로부터 뽑은 개와 관련된 모든 것

이 내 대시보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나의 10킬로 이내에서 살며 높은 등급

의 평판을 가진 사용자들의 모든 피자 관련 게시물들이 또 하나의 대시보드가 될 수

있다.

정보는 각 앱 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

한 매개변수로 자신에게 맞추어진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발굴과 합의 구축

의 가능성들은 무한하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 독점이 끝장나는 것이다. 만

일 우리가 홀로체인의 사용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보가 공유되고 커먼즈

로 하여금 집단적 성장과 이해를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

는 것이다.

♣

https://ift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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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창출의 공적 통제력 되찾기

 

대부분 사람들은 화폐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선택들이 그 과정에

함입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 결과 화폐창출의 사유화는 일반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적으로 창출되고 부채에 기반을 둔 화폐의 반사회적이고 반생태

학적인 결과도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Northumbria  University)의  명예교수인  메리  멜러(Mary
Mellor)는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위대한 이행 기획>(Great Transition
Initiative, GTI)의 웹싸이트에 게재한 그녀의 최근 글「민중을 위한 화폐」(“Money
for  the  People”)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부채냐  민주주의냐』(Debt  or
Democracy)의 저자이자 대안적 경제 개발의 전문가인 멜러는 은행의 돈벌이로 간주

되는 부채 중심의 대출 유형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필요한 활동 쪽으로

화폐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폐창출을 위한 새로운 공적 회로들(public circuits)을 구

축해내야 한다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채를 창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간 채

권자들의 통제를 받는 화폐창출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http://commonstrans.net/?p=889
http://www.bollier.org/blog/reclaiming-public-control-money-creation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us/
http://greattransition.org/
http://greattransition.org/
http://www.greattransition.org/publication/money-for-the-people
http://www.greattransition.org/publication/money-for-the-people


평범한 시민은 은행이 너무 강력하며 자주 약탈을 일삼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

가가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힘(“통화발행권” seigniorage1)을 은행에게 대부분 양

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허공에서 새로

운 화폐를 창출한다. 이 화폐는 은행 보관실에 보관하는 귀중품 같은 것이 아니다. 이

화폐는 말 그대로 대출이 승인될 때 창출된다. 이것이 은행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힘은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편리하게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정부들은 통화발행권을 민영은행 시스템과 그 투자

자들에게 양도해 버렸다.

이런 양도는 부정적인 충격을 광범위하게 준다. 왜냐하면 멜러가 설명하고 있듯이

“부채와 성장의 악순환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로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하

는 체계이다. 화폐가 시장의 산물이기를 멈추고 사회적•공적 가치재현으로 개혁되

어야만 화폐는 사회적•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나는 멜러의 글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글은 현대 은행업과 화폐창조의

기본적이고 명백한 몇 가지 전제들을 해체하면서 진보적인 행동을 위한 새 지평을 열

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과
그들의 지지자들조차 민중이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화폐를 창출

하는 그 힘을 확실히 되찾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했다. 사실

이 힘을 되찾으려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화폐를 창출하고 정치적 포획과 인플레이션

이라는 함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기관과 절차들의 창출이 필요할 것이

다.

멜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화폐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 신자유주의는 공적부문은 화폐를

창출해서는(‘찍어내서는’) 안 되며 또한 공적지출은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시장이 보장하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

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런 의견 속에 화폐가 존재한다. 그러면 공적자금은 헛된

꿈인가? 아니다. 왜냐면 금융위기와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이 이런 신자유주의의 원

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화폐의 원천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

했기 때문에 국가가 금융부문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해서 무제한적으로 통화지원

을 해야 했다. 당국이 허공에서 화폐를 창출한 것이 화폐의 본래적으로 정치적인

본질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왜 화폐를 창출하는 힘은 애초에, 그것도 거의 공적

책임감이 없는 민간부문에 양도되었는가? 그리고 만약 화폐가 은행에 복무하도

록 창출될 수 있다면 왜 사람들과 환경에 유익하도록 창출될 수는 없는가?

http://minamjah.tistory.com/188#footnote_188_1


다른 글들에서 멜러는 미국 정부가 은행들을 긴급구제하기 위해 실행한 “양적 완화”

는 공공부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지적했다. 양적 완화가 비밀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은행만이 아니라) 정부도 스스로 허공에서 화폐를 창출할 수

있고 공적 부채로 여겨지지 않는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조 달러가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창출됐고 결국 부채로부

터 자유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주권국가의 한 사례가 되었다. (은행은 저 수조 달러를

갚지 않을 것이다.)

멜러는 이렇게 주장한다.

국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고 실제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첫째, 현금을

제공하고 금융부문의 현금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은행들에 의해 무(無)에서

화폐가 생산된다. 둘째,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창출하는 같은 방식으로 정

부가 지출할 때 화폐가 창출되고 유통된다. 국가들은 돈을 지출하고 나서 그 지출

액을 세수(稅收)와 거두어들인 다른 수입으로 메운다.

멜러는 “현대의 모든 현금 통화는 무에서 창출한 “명목화폐”(fiat money)이며 그 가

치는 공적 신뢰와 국가권한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와

시민들은 부채 족쇄를 차고 있는가? 왜 시민들은 필요로 하는 화폐를 부채 없이 창출

할 수 없는가? 왜 그 화폐는 비영리 민영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유통될 수 없는가?”

그녀는 “만약 공공부문이 애초에 화폐를 창출하고 유통한다면 세수를 통해 화폐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세수는 공적 지출에 선행하기보다 뒤따를 것이며, 인플레이션

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화폐를 유통과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회수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민영부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면 세금은 상당히 많아져야 할지도 모

른다”라고 답한다. 하지만 새로운 화폐의 이런 “지출들”은 은행의 이윤추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기보다 사회적•환경적 욕구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멜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특별이익 집단의 화폐 창출

력 남용을 초래하지 않고—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은행을 통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짐짓 모른 체하며!—화폐의 새로운 공적 회로가 새로운 공공기관에 의해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녀는 “이윤에서 자급(provisioning)로
의 이동은 그것이 속하는 경제의 주요한 초점을 지속가능한 욕구 충족에 맞출 것이

다”라고 예상한다. “그 목표는 기본소득(즉 각 개인의 권리로서 그 개인에게 주는 통

화 배당액)과 공동지출 예산—공공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대한 공동지출 예산—의 결

합을 통해 충족될 것이다.”

건강한 민주적인 과정은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형태의 참여 예산안

짜기(participatory budgeting)를 보장하고 화폐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시행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의 경우 화폐창출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개발”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게 될

것이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생계의 제공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제 커머너들이 화폐창출의 정치에 관하여 새로운 논쟁을 시작할 때이다. 블록체인

원장(元帳) 소프트웨어(비트코인을 가동시키는 엔진)의 출현이 이미 이 일을 하고 있

다. 디지털 통화는 어떻게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고유의 기능적인 통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그 통화를 통해서 공동체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은행에 의한 포획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력의 잠재적으로 거대

한 전환을 나타낸다. 메리 멜러의 매력적인 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명목통화

(통상적인 의미의 화폐)의 정치를 이런 논의로 끌어들일 때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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